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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 論 J) 

分剛l폐의 물제는 l펀l 除抗육에 있어 새혹운 현상의 하t+이마. 그 

것윤 I司 I웹題 7}- 淵源的으로 二없太購後의 美a 蘇률 頂쩌오로 한 

처등킬뀔固p車첩f웹위 첼立， 冷購狀態와 이러 한 펴陣當l펴의 勢力 i청衛政績의 

外 所違에기 째둠이닥. ‘ 이와 같이 分剛 l속l과 뭄제는 요늘날 따l慘*土육 

어I 있어 발생한 새록운 현상이기 빼둠어l 이들외 편陽품的 빼位 

도는 住格도 確~되어 있다고는 보가 어 렵다. 처n 」1듀i一 돼야l 서 

쿠체적￡로 검토;하려고 한.마. 

‘ l 
、 現在 分剛뀔].2.로 보홈 憐l핀j ，狼遊， 越南 , 中 l펴을 들고 있￡나 筆

者의 見解라는 法的麗쩌어l셔 는 中 i펴을 顧格한 意l宋의 分剛l판j 의 HI41 

‘ 

주어l 폭함시 키기는 어 렵마고 본닥. 2)3) 딱라서 짧存하는 分펙럽 

ò 로는 ~훤만1. ð:없進. 越南 o 로 |빡定되게 된다. 이러 한 三個分펴f관l 

中에서 ::::z.. 性洛上 誌i띄운 越南에 1:l1 해서 뾰速과 보마 많응 共通

.. 
l뒀을 가지고 있마 할 것이다. 그것윤 l파 i드는i 과 狼適이 共허 分國

‘ 
의 기원에 있어 rl속l 除휠 j 이고 또한 分歐펴地域렘의 |필係어l 있어 

程탤￡의 자01 는 있으;냐 r 安定챙 J 01 라는 것이마. 

이 어l 반해적 越南운 分떼起源이 rl져출 켈 j 이 역 分때固地域間 의 

{웰孫、는 r 不윷定型 J 01 라는 것 이 다. 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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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J{:t쏠윤 1945 年 以後 j웰雄期的안 美 a 英 ·μ 。顧 4 大 l팍l 의 分돼 

ζ늠 ia期즐 거쳐 1949 年 J힐때 양펠에 異짧l해 1攻治#폐의 수립오로 

iiJij土가 分i합되에 있음에도 불쿠하고 制限된 법우l 야기는 하냐 삼육 

文化. A짧交流71- 지 속되에 왔다. 持허 經한주交流는 政‘治的接재명의 

걱;在.現象어l 도 불우하고 향빽狼의 i화51-~최에 있어 童要한 t칸훌율 

5<}-.지 하연서 活鍵히 展해되어 웠고 특히 1966 年어l 때狼어 r 키 징 

거 ·브란트」 大j짧政o} 수립펀 以後는 交최童이 헨져히 증가되고 있 

는 쫓情이다. 5) 이러한 삶分野의 交流가 1972 년 5 월의 펴狼 

「버 -~많j원行協定과 同年 1 1 쉴위 펴뺑聞·基本총約놔l 체절로 앞A흩 

더욱 힘發 하여 Ãl 려 라는 것윤 쉽게 予見되는 얼이다. 

j따治-的 {則面어l 써는 띠狼어} 修한 화i~띄不承認、 孤立化手뚫인 「 할슈 

타인 j 않빼이 大聯·政와 수렵 과 함께 大l福 修Æ 離和되 었다 7}- . 19{)9 

年 *土民훨위 [ 브란트 」政錯의 수협 파 합째 폐기 되 었마. 01 와 째 

를 같이 하여 펴二없어l 걸쳐 펴썼首相問의 슐談이 성텀 f崔되 었:ïl. ~後

어l 도 펴꾀問외 i않治的 接敏윤 - 公式， 非公式的 o 로 지속되서 오아가 

1 972 年 ￡월어l 는 펴없間의 最初의 다l家問옳約이 라고 하는 ~뼈빼 

-般j띤 行磁￡늄이 표式릅}웹印 되 었고 |可年 n 월어l 는 훨本총約이 체결 

된 바 있마. 以後 I화l 옮約이l 의거하여 19.7 3 年어l 固抽01 r 윤 

엔 j 어} 司뺨加入되었으며 今年 6 월어l 는 束뼈꼈에 各금 f" j힘 itG代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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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J 7}- 설 ~1 되기어l 이료렀다. 

上JZß한 바와 같이 : 띠빽운 分따~態오l 漸消， ~라 고 풍극적 o 로 

는 그의 終結을 위 해서 政治， 經함，t:f:용， 文化 둥으l 諸分野어l 서 

j동X피고} 상당히 쫓質的이고 活·鍵한 接}抽을 展쉰념하여 온 결 과혹 

이러 란 固행問요l 接B뾰훨例가 金他 分파1f t콕i 家어l 佈한 分J:펀품제 짜 

캘어l 있어 매우 主훨딴 指針이 되고 있음운 물흔이마. 특히 

Aij:i깅J 와 경우는 쐐速과 몇가'ÀJ 共펴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걷핀/X벌의 接敏뀔주例는 죄 어 도 현재 까지 는 짧l꼭j政府어]衣한 分다rrr뭔 

필쉴 k마￡띨어l 있어 매 우 具#的인 方向을 提示해 주었음윤 否認、할 

수 없는 사실아다. ‘ . 

• 本精는 핑햄X씌交VfE쉴f例의 j삶~島어l 의 j훨用可龍↑生에 관한 檢討즐 
. ‘ l 

내용￡혹 하는 것이다. 따라서 原쳐U8성무로는 폈갑펴행FHj 어l 걷게되 ’ 

어 온 政治， 經합 *土용 文化둠~l 諸分뚫j;의 交流펠例률 검 톡하고 

이러 한 ‘具鉉的인 交流뭘例 ι1 -책￥島에의 適用可ij낱활을 검돌해야 

• 
할 것이마.그.럽어l~ 不抱하고 本鎬어l 져페 檢詩처象은 i많治的 法

的測面에 局l빡하려고 딴다. 그것은 金他分野어l 대 한 檢討가 重

홉흘하，;;~q 않마는 의 D1 는 결쿄 이·에다. 오히려 境在 i싫 i초j 으1 1홀件 

o 혹는 政治的 接꺼뾰보마 r )\道的 @ 非政治떠 J td'-펼어l 있어 서 으l 

漸i흐的안 接敏-el 先行되어야 한마는 .9.1 마에서는 이둘 分野껴l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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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찰이 ’보마 童要할지 도 요릎다. ~럽에도 불주하고 本稱의 

考-쩔처象율 화g 的 政治的뼈j面에 局限시키는 것윤 金뼈分野어l 관해서 

는 l혀分對어l 판해 쓰여진 몇몇 論交의 뚫度을 념에 설 수 없냐 

는 펠자펙 能力 ~l界의 률첩識어l 꿇困한 것임을 디l 러 밝혀 눈냐. 

法的 l없治的親l협에서 3.1 分剛i꼭l問뚫는 훌훌者팍 見.解록는 .:L *~훨어l 

있어 마음의 한가지 뭄제어l 귀착되는 것￡혹 생각판다. 그것응 

分펴냄이 最少 l浪 分행fI핀l 의 地位어l 남아 있 ￡연셔 까홍따 或윤 南·北

Ó i응 分~짜된 펴政治緣序問의 接牌을 Ãl 속하여 分~자의 解消， 解決，

4라 고 풍극적￡후는 .그·의 終結을 결과할 수 있겠는 7퓨l 눈제인 

것이마. 달리 表책하면 分때된 펴政治흉序問픽 接뼈이 풍극적오로 

l파條、솥土 完숲한 二↑꾀의 主權 l필l家 生.ó.x;이 라는 否定的인 騎뿔릎 意

똥쉰하지 않계 할 수 있 겠는 71- 하는 둠제인 것이다. ~것운 分때 

l펴어l 있어서 分tØt당 빼政治致序빔j 의 풍극척 인 流·과 nt찬가지로 

i폐 j않治蘇序가 iE술판 主推딛과豪로 변요할 빼는 分~짜떠의 둠제는 이 

01 存在하지 않는 것이기 째둠이냐. 

上述한 觀l텀에서 훌훌者는 처동뼈 X생탬의 뼈~ì섬的 接rl!{짧'Í?ú .9 ì- 南北짧問 

의 接깨었괄조例률 檢討하고 다읍에 이 러 한 훨f.j벌와 背景 또는 根뾰가 

되는 法뿔論을 ·險討하려고 한다 • .:J.라고 끝 o 호 위에서 考榮한 {섬容 

늪순 배 경 o 룩 하 여 束西 짜휠交流곧삽例의 ~ 단l에 의 援用可能性 E 는 ß.얹界 

깐 걱로함￡로써 本網률 끝내려.31. 한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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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홉 1 훌훌 혔西續 接쟁없훌훌짧l의 換름# 
’ 

外 雨짚월聞의 政治的 接廠開係논 ..... 般的으로 도聽觀로 E分하여 월중察 

할 수 있는바 그것은 「아데냐워」 時代 , r에르하르혹J • r키 징 거」 

時代및 「브란트j 政權 R흉代안 것 01 바. 처음의 二時代에 있어셔 原則

H언￡로 東狼의 政治的 接敏이 不在하였다t는 점어셔는 일웅 固時代

7 1- 共通하4 r아더l 냐워」 時代가 東狼에 매한 開係어l 셔 그의 承認.

孤立化政策의 趙論硬時期라면 「에르하료특J • r 키칭거」 時代는 이러한 

硬直된 村東狼政策이 修正·繹和되면서 「브란트」 時代로 - 推移합 수 

있는 기초룰 마련한 時代라 할 것이다. 
‘ • 

“ 

第 I 節 「아더l 냐워」時代 

1949 年에 1 수렵펜 狼邊聯했共和園(西狼)의 初代首펌 0) 펀 「아더l 

나왜」 으l 基本政策윤 戰後冷戰狀顯에 있어서의 빼適의 再建은 西方

陣當파의 긴밀한 政治的 單事的 組홈훌와 狼週의 再武裝의 基盤위 에 

셔만 可能하마는 所謂「힘의 政策」에 立聊한 것이었마. 야 時期에 

西狼온 1954年 1 月의 「런댄 j 九個園율談以後 同年 10 월 23 얼의 

「파려」 총約에 依해셔 西方三大圖에 依한 西행地域에 대함 t5領뼈態 

를 終結시키고 主維율 回複하였으며 또한 同象約에 依#야하여 1955年

-’ 1;.. 



E틱歐陣當의 軍事同盟t本인 ~t大西洋총約機構 ( N orth Atlant:i c Traa ty 

o rgani Za tion) 에 加入하였마. J司時期에 있어 西狼의 눴東狼및 軍

事的級掛를 빼 경무로 하여 東狼의 存tE를 否認하교 二次大戰後 「포 

랜드느」 에 빼앗긴 「요더l 르 • 나이세」 線以來의 失地回鍵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 同R흉뼈에 있어 東狼不承認政策의 法的 外交的表現아 골 

「할슈타인」 原貝Ij 안 바 同原則은 西狼파 이마 휩交開係에 있는 第

三固이 東쐐파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경우 이는 狼適의 分홉ff ;fÃ짧를 

同定化한마는 意味에서 양R~웰E뀔民의 決定的利益에 反하는 非友好的行

강똘로 간주되어 。l 러한 園家와는 궁극적오로는 外交 I뿔係를 擬總할 

수도 있마는 것을 내 용무로 하는 것 이다. 여，러한 「할슈타안」 原

J~IJo1 1955 年 011 公式外交政策으로 公表된후 西狼政府는 1957 年에 

는 「큐바」 와 1963 年에는 「유고」 와 外交I행係를 뼈繼했는더l 그 

것은 물론 01 들 圖家가 東狼을 숭인했다는 理由에서、 이었마. 

「할슈타인J 1承則윤 法的으로는 마음의 세가지 原ß.ij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마. 

그것운 @ 狼適帝園의 存鏡 i性 @ 狼適領...:i:의穩全性 @ 짚휩適內에 

二個圍家의 存tE의 否認 o} 마· ’ 이를 초금 부연하면 ‘ 狼適帝휩윤 

1 945 年 4 大랩에 fR한 狼i짧分좁U 닙i領에도 不抱하고 法的으로는 消

滅하지않았느며 따라셔 독일윤 1937 年에 確定된 領土의 토때위에셔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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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存歸하며 西狼윤 。l 러한 독일을 圖際的A로 代表할 수 

있는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것 이마. 

이러한 - [할슈타인」 原則이 1955年에 公表된後 1968 年에 事훗 

上 廢棄될 혜까지 단一個의 西方陣當에 속하는 園家도 東狼을 

承짧、하지 않았율은 特記할만한 事훗아마. 마만 |司原則이 公式

外交政策으훌 公表된 1955年에 西狼政府는 쏘련은 쐐適문제에 

매해 궁극적인 責任을 지고 있는 4 大圍의 一t‘~ ,0 1 라는 理由혹 

同圖과 外交開係를 수립 했마는 事훗은 同原則의 肉在빼인 限-界性

을 示魔해 추는 것 이라 하겠마. 

第二節 「에르하 르투J • [키정 거 」 時代 ( 1963-1969) ~ 

「에르하르트J • [키징거」 時代는 f아해나워 j 時代외- 마찬가지로 

iLl$ J륙훗政權와 겨l 속- 01 라는 점에서 「아데나워」 時代의 基本政策인 

「할슈타인」 原則운 척어도 ‘ 公式的ξL로는 그대로 維持되었마. 그 

러냐 同原ß.IJ 은 0.1마 「에르하르트」 時代에도 內容I켄인 修正을 보 

게휘 어 同時代에 、 西狼政府는 東狼울 놓겠밀하여 東歐짧 |캘파· 활발한 

接쩔!l!율 展開하였먼 것 o~마. 同時代의 繼￥期인 「키칭거 ·브란트」 

大聯政時代에 이르러서는 「할슈타인」 原Jtlj은 公式的은 아니라해도 

훗質上무로 폐기되게 되는 것 ~l 마. 

-13-



• 

1. r 에르하르트」 時代

1963 年 「에르하르특」 가 首相에 빼任한후 「슈요|머」 外相은 「아 

데 냐워」 時代어l 쿠축한 ’富혔한 緣홉力울 뽑꿇 o 룩 東歐와 활발한 

羅홉， 文化交流롤 展開하게 되 었는바 야 時期에 西狼을 「풀랜도」 

(1963.9.18). r불캐 러 아 J ( 1964.10.19 ), r향가 러 J (1 9 6.4. 1 0 • 

19) 및 「루마 니아J ( 1 965 .5 • 6 ) 와 各各 通商隨定을 縮結하고 ，相

互|펌에 훤商代表部률 設置하였바. 이러한 東歐諸圖파의 활발한 羅

￡홉交流어l 즈옵해셔 「슈 :피머」 外相윤 議울에서의 한 演說에서 「할 

슈타인」 原則올 , 敎理가 아니묘로 이 政策윤 案質的 훨隱위에셔 適j

用되 어야 한다}라고 하면셔 西狼은 0] 마 蘇聯파 홉交했 o 묘로 東歐

諸圖과도 훌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宜言하였마. 

이러한 「슈피 더」 外格의 짧言윤 「할슈타안」 原Jtlj 의 內容的인 修.iE
1_ 

Q\ 1=뀔鎭헥、.\1.. 보 그에 대한 用훌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야는 以後

「키칭거 • 브란트j 大柳흉핸관에 단행된 「활슈타임」 原則의 事훌上 

의 廢棄룰 옳한 준벼단계었마고 할 수 엘는 것이마. 

이 時代에 한가지 ‘ 棒홉E할 것 은 1966 年 2 月 7 일카와 東抽共훌휠寬 

의 提議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헬 西抽삼民뿔파의 演土交훌:홉f 寶u 인 

바 同計웰u윤 결국 結몇‘울 보지 옷했 o 냐 -1 러한 움칙업의 셜3↓로 

基民훨파 삼民캘의 大聯政이 可能해 졌먼 것이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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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키 정거 • 브란트」 大聯政 時代

1966 년 12 월 基民호과 狂民옳의 太聯원이 수렵되어 基民풍의 

「키정거」 가 首相 o 로 *土民뿔의 「브란트」 가 外相이 됨4로써 차紙 

을 除外한 1t東歐接離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갔마 • . 0. 1 러한 렸‘歐 

團어l 대한 積趣的 接近政策은 마음의 두가지 ·基本I헨 i멈題에 매한 

、‘
西狼園民의 、{~統的 思，考方式의 꼈E化에] 그 基鍵를 둔것 이 었마. 

그것윤 우선 東抽의 팔목?할 만한 羅홉成長으〕로 인해서 흉커~그 

存tE률 無親‘해 오덩 聽度를 -止揚하고 이에 直面해야 할 必、要性을 

느껴거l ‘ 되 었다는 - 잣어마. 마음은 뺨、避園民의 大多敎7~ 西方陣當。H

依한 3벽週統一을 앓한 努力。l 美際 몇했性 o} 섯갖口되어 있음을 점 

점 더 - 確信하게 - 되었마는 것이마. 이러한 二太要素의 結合오로 

所謂 「東方政策J ( . OStpoli힘 ik) 01 탄생하거l 되었마:ïL 볼 수 있 
、

는 바， 이와 開聯해서 필時外相이연 「브략트」 는 “우려의 政策은 

짧했마. 從前까지는 우려는 狼適統一 以홉Û，어1는 t東歐諸固파 組帶플 

뱃으려고 하지 않았A나 오늘날에는 우려는 統-「間題에 앞셔 子先

\ L ’ ;, 6) 드 
緊캉끓繼和를 앓해， ‘ 努力하고 있r 것이다· 라고 宜 급한 - 바 있마. 

이 時期어l 西狼용 「루마니。}J ( 1967.1.27) 와 圖交를 - 수립하고 

「유고J (1968.8.3) 와는 觀續되었마. 國交를 再開하였으며 「책 

쿄J (1 968. 8.3) 와는 i굶商協定율 總結하였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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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西狼政府의 活繼한 村東歐團接近政策어l 뀔面- 해셔 蘇聯윤 
‘ 

f司 lfßj或에 서의 自因의 우월적인 地位어l 위협을 느낀나머지 1968 년 

8 월 「책코」 를 武力慢攻하고 「본」 政府플 뱅 렬히 공걱하면서 西
‘ 

a댁의 「民族主義的 復避主議 j의 危險性을 경고하면셔 -‘定한 情勢i下

어l 서는 처西쐐 武力千涉樞을 主張하연서 突質上의 東方政策의 中뾰『 

을 뽕求하게 된마. 

이 時期에 있어 단가지 特記할만한 것은 西狼政府에 依한「할슈 

타인」 原則의 廢棄와는 正反처로 핏組政l판가 所調 「울브리히투」 原

則을 公表하게 되 었마는 : I뒀인더l 同原‘則은 東뺑과 固交 l훨係어l 있는 

第三國어1 ' 依한 Z팍狼고}의 모든 接近惜置는 東狼무로셔는 非友好的行

흙로 간죽한마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것 이 다. 

蘇聯어l 依한 「책교」 으I 武力{철攻파 西狼의’ 東方政策어l 매한 위 

협적‘안 ~i속했뿜으 -군- 東方 l것織은 一묘- 대1 랩rr 되었으며 西뺑 F영에l 서는 蘇聯

의 l 事前識解 없이는: 폈歐어l 대한 本格的인 接近은 不可.하마는 認

5펴을 가지게 되있다‘ 以後 1969 年 7 월 西狼政府7} 蘇絲에 대 

하 여 武力{휠用빼棄案을 握議하고 同年 9 월에 蘇聯이 。 l 애 때해 

t펴議할 用意가 있읍을 밝힘￡로써 i時 中斯되 었던 쳐東歐接뺑!흰‘ 

再펴되었마. 

이 時代에 있어 「루마냐아J r유고」 와의 탱交수렵 또는 再開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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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슈타인」 源則윤 專案J- 魔棄된 것이었오냐 東錯不承認이래는 

基民뿔의 fi統을 , 계숭한 「키징거」 首相응 이에 대한 公式的魔棄惜

障는 하지 옷하고 있마. 

1 ’ 
“ “ · 

第 3 節 r브란트」 時代( 1969 ... 10 ) 

1969 年 10 月의. 總훨 結果 狂용캘의 「브란트j 늪 덤民옳으If옐 」

파 聯立內關을 쿠성하고 首相에 就任하였마. 以前의 大聯政時代에l 

外뼈 으로셔 의 過藏期를 거 친 「브란흔」 는 01 제는 西뺑政府의 首班으 

로서 그으l 基本政策인 東方政策을 보마 積헌혈的 o 로 推進할 수 있 

게 되었마. 

「부란특」 時代어l 있어서의 훤.方政策의 基本的 특정의 하나는 그 

以前에는 벼록 蘇聯을 包含한 東歐와의 接敵아 활발히 전개되었마고; 

해도 東狼은 0] 에서 原則的￡로 |徐外되어 있었는데 「브란트」 時代

이1 ól 르라 서는 東狼파도 直接的。l고 上位水準級의 政治的接願이 전 

개돼 었마는 점 0] 마. 01 러한 雨狼|웹의 政휩的接願의 主要한 結果가 

i피狼 f웹 -般通行協J定 ，基 ;本쫓約등엄운 물론이t;}- • 

「브란트」 首-相은 東西狼團없에 매 해 그의 動{王演說어l 셔 「大抱

하고 新，陣한」 새 로운 政策을 關明하었는 바， 그 骨子는 마음과 

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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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狼適內에 二個圖家의 경훈갇E 는 認~하나 0) 는 東狼에 대한 

E훨際法上의 承짧 oJ o}-냐라 國法上의 承짧‘아 마. 

@ 펴X뽀은 相互 外圖。 l 아냐랴 特珠開係야며- 他圖파의 총件파 

同一한 혔力을 가지는 풍力行便빼棄종約을 東狼과 總/結할 ‘ 用意.

가 있다~ 7) 

01 렇게 「브란트」 수상 01 公式的무로 3명適內 二個圖家 ‘ 存在를 짧定 

하게 되자 그 쩔~8 안 10 月 29 日 . 議승에 서 「 웰 」 外相운 “ 次

後루는 어떠 한 될궐家어1 像한 東값션의 p承홉월도 西狼어l 依해 ‘ 非友好的
rι 

行옳;로 촬f故도1 ;;t} 않을 것이다r 라교 효言함으로썩 「향슈타안」原 

則은 公式的 o 로 l寶棄되게 되었마. 

1955 年 평뺑어l 매한 不承認 孤立化의 手段￡로 천명펀 以末

1 5 年|해 켜용- 꾀어 온 「할슈타인j 原則 01 . 1969. 年 10 月 公式的요 

로 폐기되게 된 要因을 分析해보연 r.ij깨 ιf 음]1-1- 같마. 

@ 同Jjj(則이 蘇聯을 適用쳐象어l 서 除外한 結果 始初부터 이미 

‘ 파本t센익l 騙界性올 F성원‘하고 있었 마는 펴 ,( ‘ 

@ 同原J!.lj 의 등용했뻗표늪 얀￥、F양 중\. 71 찮한 手段무로서의 後進固에l 

대한 끊협協助 , 技術協助등의 , .-Jj 다‘ "\ 뼈界性 

@ 西 X뽀에 依한 r 01 스라옐」 承認、掛 置로 화~월하앤 。 로 友好빼 01 

먼 「아랍」 諸國의 敵첼感情 挑짧 

~ 西뺀E헥民쩌! 依한 西方陣’휩의 組適統一努力의 非現案1生 .:ît..했l 폭킹 / 

性의 確信

@ 西狼政府의 東歐關과의 積廳빼면 따治的 經흙的交流 t意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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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워 짧훌훌因에 필삐흉의 를훌蘇接近껴1 1衣한 -j많的 짧張擬和 

(dé.‘ tent e) 湖流와 r J!.란트 」政府의 jR;힌政策을 보마 積施的A후 

推進하려는 활本政績이 加勢되어 「 할슈타인 j 폈빼으l 公式廢棄률 加

速化하였다 할 것이마. 8) 

「 부란특 j 首相음 前述찬 바와같o} 그E-I 就任演說쳐I ;~서 젠썼|웠係에 ‘ 

관한 / 끓本政뚫을 밝히고 나서 1970 년 I 월 1 1 일의 年頭敎홉 

(Zur Lage der N ati on) 에서 「 ‘~II .료린운꺼1 , 쳐굉X썩뭄저l 기 E} 현歐 

와으l l 밤係·어1 . . 만해 마음으l 마/섯가지 점을 전영하었다. 

00 r~없遊어l 대 한 四大l펀l 의 賣任 J J r 벼l 료란 의 각폼珠한 地位와 

썩캘과의 組펌 i￡i 係 J , r 京쳤의 l속11徐法的 承둡결운 아냐 t+ 差別
‘、

없는 政府次元어l 서 固 X낼適 i속l家間 1끓同을 위 해 펄.約을 縮結할 

意思 j 가 있고 

을 表덩11 

「 相효I펴에 武JJi뼈棄t젊定」을 맺 을 意t思7t 01 파L 
Aλ n 

(때 않存同盟 i쇄係의 解1*는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엄決機과 

歐羅巴 秋序r3어1서 으l 民族的 itië-性과 乎和i털求 決意률 뚫明 

(회 大聯政下의 i佳，觸어l 닝l 추어 錄聯과 「 폴렐도 j 와와 武力行使

최끄棄찮￡혐j 提議

않) r 향가리 J , r. 체 1J 와의 |속j係렇養盧思 表明

fJL란특 j 首챔윤 特히 꽁 a벌어l 대한 팩빼j않府워 경필本方針윤 

-19-



냥)펴다j家는 a파 i멀 i브J!륙 ιl 流-性을 維持할 義錄릎 Ã) 고 서 j료가 

外 i휠 0] 아냐 역 , 

(2) / .::J. 外에는 -般的 o 로 承認된 iiiii 家問 파l 法 〈固隱法)鼠則이 

쩨力을 가져야 한마고 효릅하였닥. 

「브란드 j 首相의 年頭救휩어l 서 ￠쩍明된 위의 앓本l앓줬의 大해分응 

j.:J，後 二찮어l 걸친 i피 j씌首相육談을 거쳐 X필雄-중約 (1971.8.12) ， 뼈 

波5월 約 (1970.11.4) , 때 大넨 「 버l 르 련 」 協定 ( 1-9 7 I • 9 • 3) , 同값 폐 • 

}試 j파行i셨定 (1971.12.17) 으로 具休化 되어 갔고 낱 o 로 늄d ð~펴 mJ끓 

과: 년定 (1972.11. 에의 체결록 그 -헬협을 지었다.- 마음에서는 

퍼.j a과↓홉相슐談， ð:퍼蘇 @ 젠波짝능約 및 펴 X씌問잃S本옳월J0H 판해서 만 혈察 하 

기로 딴냐. 

1. r 어l 어푸르특 J • r 키·켈 j 띤팩갓u首相육談( 1970'.3 • 19 및 

70.5.21) 

「 료란트 j 협·相。1 r ~펴適.띄 二↑웹 i폐家 」 存在:즐 公式무혹 인정 하 

자 ~ð빙의 f 울브라히르」캘首는 1970 년 1 월 * 배뺑政府뀔局이 

i 

거￡ X멸을 正式 o 로 承認해 야 한다는 前提를 벼執‘하지 않고서 도 YR方

의 싫本的안 間題를 論議할 用意가 있다 * 라고 말함A로써 펴i~버問 

의 처話의 素.i:ili가 마련되어 l폐年 3 월 19 일 어l 는 따썼의 「 어l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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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 

루트 j 에서， 70 년 5 월 2 1 알 011 는 때썼의 「카켈」에서 固次어l 결진 

h피써{/폐 首相육談이 G터 f짧되 었tf. 

a며 X필은 -tJ(육談어l 서 固狼。1 ~씌遊 t브j 民의 一 極↑生을 옹호하는 義찮 

플 負뀔하고 파괴 i펴윤 相효 17피어l 外 i늬J 이 아냐라는 前찮下에서 i믿JI칭法 

上 -ÞiX l폈셔U에 依딴 펴쐐싱J係의 #!댄Ij， .特허 모든 뚫別待遇의 셜iö 除， 

領土權의 훌훔훨， 級춤의 乎和的 져￥6농활뚫랬릎 f3 容 ö 혹 짜는 뚫승품을 

하였 o 며 二tx.육談어l 서는 FJT調 20 ↑패菜펴우록 r 려진 찮案에서 上

Jzß:한 필￡뀔 以外이l 페-刀 'fi;l!Ffj뼈棄 ， ÿ녀썼어l~한 술XSlj뚫ft表摩웰l棄 ， J사 

d괴쐐외 l꼭j 1싫 t~精 l司lJ;하加入 둥.9.} 찮꿇을 하였다. 이어l 대해서 써 

X냈뼈응 ;討議에 앞서 처’색없의 폐~파法上 承즙첩을 前提승훈f牛 o 로 l펴훨i，힘-

오후써 同次의 M.~파와셜 首相슐談은 결국 군 ~Il 적 인 l평果없 01 끝나고 

口1- 0 J. ~_L 
E. >>. ~I" 

그러 냐 펴X많검 의 않최，1fÆ行 遍信둥의 융흔짧H성分뿔f 어l 있어서 의 j찮 

力 bJ孫는 70 년 n 월부터 始1ff.된 훗최f육談옮 폼해 、 착실하 進腦되어 

01 를 바탕 o 혹 하여 1972 년 5 월 、26 일 퍼챙Ibj-쐐폐行協足이 체 

절되게 되었던 것이마. 

2 • 뾰蘇象約， a낼波총約 

(1) 없械옳約 

1970 年 8 月 1 2 日 펴 h끝j 에 依해 iE式 調印펀 同옮約의 댐’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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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 다옴과 같아. 

CD . ~펴뀔뭘훌固윤 .- 歐洲외 3JL和~係 增進올 위 하여 歐빠l의 현상에 

셔 출발 --

(2) 給좋의 乎和的解決 및 武力使用빼葉 

@ 歐 ‘뻐諸i폐의 現i펀j 境擬( r 요;데료@나01 처J J 線 包含)의 훌훌童 

및 그의 不可댈J혔JtIJ 

(2) 狼波총約 

1 970 년 1 2 월 7 일 뼈앨파 f 쏠랜도 j 댐어l 正式調印된 l폐朱約 

主짧骨子는 마읍과 같마. 

(펴) r 오데흔· 냐이세 」江 境련線을 「 폴댄느 J~J 때部境界線 o 로 

홉설 Æ. 이 柔項은 독알아 二K大戰後 「 쏠렐도 」야l 게 상설한 

f ...2..더l 혹·냐 01 세 」線의 μj짜:J:&域에 대찬 츄일의 領土↑챔王張을 

iε式 o 로 3ξ71 한다는 것 이 다 • 

(상j 짧표로 짧來에 相효 ‘ 領土흉상求블 강}Ãl 아 냐 한다 • 

(및 級품의 乎和的解決 및 武 1J 1훨用빼葉 . f 

우l 흑l 固大종約워 縮結로 蘇聯을 非敵住化하고 I可 다j올 包，含한 京歐 . 
훤 l꾀워 겉돕 X씩의 民族主議的 軍l핀l主義 復活에 ’ 대 한 疑構心을 -li ' 

불식시킴￡로써 「벼|료련 j 둠제어l 판한 廠聯외 양보릎 f얻고 훤歐에 

대 딴 政治的 繹합的進出의 確固한 끓盤울 주축하였고 3:.짧 tA.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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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야다. 마련해 、 놓았던 근
날
 

難한
 

에
 

높
빼
 
後以

總結을 成功的東西X볍훌本갖응約의 

위의 西「베 

東뺑旅行 

9 月 3 日어l 는 

oJ . 
^ 東 「 버l 르린 」

J 97 1 年縮結~蘇· 狼波象約외 

四大固 「 버l 르란 」協定야 假詞印되 었 

西「베르런 J , 西「베르린」 

하는 規a制를 관한 어1 

絲結되 었r::.}- • F행X없間어1 

最初의 않Jff間슷월10} 라고 얼결 

이들은 本橋에서 設定

내용석인 檢討는 하지 

뼈部事項을 행‘定한 西X많고} 

束狼間으1 i훤行없~ 01 1971 年 1 2 月 17 日어1 

1972 年 5 月 26 日에는 

l可協定의 으며 

파
 

F폐X퍼間의 

않기로 

나
 

‘ 

。
­

었
 

되
l
 結

、
한
 

縮

, 

했
 

通行協定。l

이어l 

또한 

처象밖이무혹 한-

한다· 

’ ‘ • 

3 • 쉰띠3낼끓本菜約 

르린 」의 法的地따와 西 「버l 르란 」市民의 

내용 o 혹 

t反調f-p되 고 숲써듣ft表뺀셔1 ~g힐 X펴으l I97F 年 1 1 월 6 알 l한옳約윤 

批F헬둔냥 .::L 의 6 월 21 일 19 73 년 후어l .iE式調印된 12 월 21 알 同年

융흘췄l되 었다 i 交행펌 ö 로써 i}-

[본」과 首 홉~ / d되 ð~샌l 今年 6 월1.20 일 따라 밟 8 송어l {퍼쏟約되 

設활되 었냐. 「 常i홉ft表部 j 가 各己

「二民族 @二넙家 .J J;[ õ~ 의 「 一옵族 @ 二 i=브l 寂 j 主遊파 

차 f 벼l 흔런 j 에 

同측은約응 때없으l’ 

차~ð:없首部 

영n 하겠마。 깃 니l 라 요색판 쫓結‘i풍이 中 융펴 ú성 처立에서 主張의 

二↑ιj ld줬 存在하는 a펴헐~p닝에 Ef] 避下에서 

.- 23 .-

삐
댐
 

閒狼一
때
 

-

의
 

1 

察

는
 

考

치
]
 

어
 

￡뷰-↑生의 

-그. 

a펴 i철 ~族으1 때. 없이 



f 

d 

는 相互 外i필l 이 아내 라는 立場올 취 하고 와는데 反해서 찌겠윤 

1945 年 以末 행逢民族의 펄-1뾰윤 상실되어 X싹適內어l 는 相효Fr검어l 

iE 金허 j냉iZ된 二↑떠요l 主權 i꼭j家가 形成되 었다는 立場울 견Ãl 8}교 

샀는 바 固狼테 基本菜約응 이렇게 져로 根本的느로 相衝되는 두가 

Àl "iL;易으l 中問的 解決策을 요색깐 것이라 하겠다. 

I斗만 同옳約의 練結 以後어l 도 피없음 上JZß한 싫本SL揚을 .:::J..매 혹 

l후l守하고 있는 결파로 앞 o i같 l혜朱約의 j강쭈뼈， J.띤用에 있에 훈f多 한 

꽃훌뚫철7}- 처l 기펼 것무로 보인마. 

F펴ð'1‘ f펌걷힐후총約의 以上의 予혐的檢討셔l 이 어 마 음어l l패갖은約의 主

청결한 {성짝을 검토해 보기록 한마. 

I학j솟約운 前文에 서 「 菜約縮結 lRh응 o 0 0 f강 族問題 o 0 0 어l 대 

하여 見解의 울솥異 7} 있읍어l 도 不狗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쐐適 

民族어l 관한 R괴 X법의 벌-性王張과 ~~퍼의 「二링값 」 圭앓j비의 ↑~;$: 

l꺼 화 4立음 末1품;〔: 의 둡제혹 남아 있옵을 홉홉들츠하고 있다. 

마음 숲部 1 0숲로 관 本文위 骨子는 대음과 같마. 

펄-갖응 SlE첸等한 ↑챈利위에서으l 相효댐 의 휠훌憐 |폐 係增進 

뚫二菜 s ;모듣 l펀l家의 主權 @ 乎等 o ~버立 g 엄王 • 領土保숱의 볼훌효훌 

/κ1캘원끓흉 및 差쳐U待遇禁止 

뚫三옳 § 級웰의 그F때的解決 빛 武力 'ßë用빼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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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 

퍼~~낼 R쉽 境界線으l 不可떨찮성U pJ 
"c 領土保全의 흩훌童 

弟四총 s X월適에 대한 별X펴代表↑첼헤$棄 

弟-포i옳 s 歐핑↑11과家間의 ; ~和 ï~係增進

뚫六菜 :1곰l Þ3外댐趙어l 있어 Y-Y.方의 、 밸立과 - 自콰三性 철풍좋찰 

꿇七총 s xx;5iil係 正常化 j웰程띤 ， 챔l쫓的잎 Á道的問題 꽃結 

. í佳휩 Q 文化 • 펴行 • 펀:51更 • 迎信둠의 諸分野어1 았어서와 

縮結l쇄定 워한 t，J j별 i핑을 
· ‘ : 

‘ 
‘-

第/χ~~ 응펴 3명問 「 힘’}냥代表홉~ J 交￡↓

뚫1L柔 S‘ 이 마 

弟十총 s 批推後 

*해結딴 용등約。iJ 는 여하A o , 0 ~ ul;il~l 아에함 

;핀셨껴 

以上의 十폐숲項中 本해와 i쉽聯하1여 ;主‘필한 것 ‘E- ι월P뎌 쏟 -Q]‘ 

tìt , ú1 어l 대해서는 솜뎌 부연하기혹 한f다. 

우선 짜5 四짝등는 「 ‘ ð~웰;聯켜3共和 i꼭L과 3펴適民主共和 i펴윤 i폐 bJ 의 

1것 

八失

어느 

-方이 相처方을 代꿇하거냐 自 i꾀의 영 ' .윈료 相화方을 代身 õ}

여 行흡피할 수 없다는 데 意見」을‘ 、 같이 하고 있다 」라고 *효Æ 8-}-고 

있마. 01 는 法캘論的우-로는 核þ1家￡및論 (표ern staatthθ。rie) , 外

쪼i많첼上 o 로는 「 향슈타인 J 1홍빼의 _. 짧定어l 佈한 公式￡때棄을 意味한 

다. 고.것윤 기 「 할슈타인 」 原빼의 法뀔필論的 根搬는 孩!꽉쫓說이었기 

때물이다. 어쨌거냐 l꾀象로 해서 從末 꺼홍 a파 ð1{의 「 퓨엔 j 同 H폼加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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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 대한 끓本的 陣짜흩뺑l 이 除去되게 된 결과로 1973 낸 패없윤 

「 유엔 」 에 同時加入하게 되 었다. 

꿇本강슨約 꿇八뚫는 京西狼은 相互댐 어1 r 常;홉代表部훌 交훨한마 J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련더l 徒* M~핍이 i펴 X펴윤 相효 主權的

인 X없立!펴이 라는 . :5L場을 견Ãl 하고 있 었고 끓本총約의 縮結로 해서 

U꾀엇월 o 1료부터 i필11쌓法上의 |굉家承認、을 獲得하려 던 것이 .::L ‘- 끓겨ζl많뚫 

이 었마는 점을 빼案하면 第八숲는 때쐐의 主張。l 보다 5휠力하거l 

반영된 규정이라 할 것야마 e 

그것윤 l司쑥어1 r 外交|헤係 J J r 外交1핏節 j 둠의 用語代身에 「 常

}託代表관~ J 라-는 - 用語을 t펄用합추로써 강동때X려템의 I쉽係는 顧格한 意

味의 外{콰聞의 i굉係가 아냐고 r tf풍妹깐 i~係」라는 점이 감월接é성 01 

기는 하냐 比 i隊때 행)]하게 示浚되어 있기 때둠아다. 
! 

딱라서 I司菜는 I육I 後 핑西j썩응 相효t블j 에 外 i꽉메 아냐라는 i희 3뇌1& 

府의 초張어l 대한 錯力한 論행가 될 것이다. 

i폐 X색聞훨本옳約에 있어 -끝￡혹 한가지 납3意할 것윤 同뚫원이 分

WT 펀 두나라聞의 판계어l 판한 것이 면서 도 펴狼聞의 紙-에 판해서 
‘ 

는 건혀 ‘ 言及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마. 

이는 여려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냐 아마도 가장 타당한 해석 

는
 

로
 

統-둠제는 根本 ó성으로 

‘ 
--
’ 

4 大 l폐의 貨任파 梅利이 며 6펴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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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主的 o 혹 決定찰 수 없는 것이 라는 듀피X섭問의 굶극적 o로 合눴.9-1 

熱示的으로 表示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닐까 한마. 

-2 7 -



第 g 章 南 北 훌꿇 轉E 했뾰 問 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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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g 흘쫓 F륨 北 흉꿇 」흉 햄맨 問 題

후협t뿌島에 있어 南北댐의 接熾아 始作펀 것은 1971 年 8 月 大

훤렌 ji;十字ti 總했의 北뻐한에 대한 「南北|셉의 델散家族 찾기」 운-동어l 

01 은 南北/充十字융談에 서 비로서 始作된마。 그러나 南北接做 以後

의 統一 n점짧에 밥상한 大剛民택의 경훈끼ζ立 j젖- 을- 관H縣하기 졌해서는 採

f꽤 t{ 1m 의 깅훌;겨￡政짧의 검토가 필히 先行되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第 1 :共和 l펴 H훈 It까지 소급해서 결察하기룩 한다@ 

第 1 節 第 1 共和 l펴 R풍代 

2 Y;(;k戰後 jF|7 팎·‘않에 대 한 軍평후古領 I필I 0 J 였 던 美 * 蘇가 iF핸半찮뮤\J뭔1 

&마理에 판한 풍람적 인 合意플 보지 못하고 1945 젠 횟碼共同칼 l당 

용가 快짧되자 柳1퍼닫덤}펀는 f유엔] 에 上웰-투，1 었다. 以後 南 !;i펜 J센域 

‘e 에서는 「유엔」 總숫의 決意에 짜è-l- r유엔」 臨H츄剛|펴철 員 I효I 의 討꽤 

下에 選掌가 훗施 .1T.l 었마. 그 결과 制憲辯.울가 쿠성 되고 同識갚는 

월풍法율 fliiJ 호하고 그어l 依搬하여 政}판를 수립 한 후 1948 年 8 月

15 얼을- 꽤해 한국의 狼立울- I셔外에 흘꺼f하였다 。

。 l 에 죠옴하여 「유엔」 綠용는 l페年 1 2 月 의 한 決意에 依해 大 i麻

-3 1-



삼 |파|政府가 i;i센半옮의 唯-한 合法政府라고 宜룹·하였약. 

。 l 에 대하여 北펴은 !司年 8 月 25 B 의 「현향」에 의해서 所謂

「웹서 jl댄民초主찮AI린共져J f꾀 J 01 라는 政 Ìi펀集131 을- 쿠성 õ~ 여 同첼I퍼。 l 함델l 

f늪까{;를 1-t~풋한 t::-r 고 主張하게 .ç.j 었 마. 

6 0 25 펄쫓퍼íj 까지 :It i펴{則은 몇 차례 統一 l해짧에 판한 週議블 했 

A냐 太i;i젠합E팩은 n뚫-合法政府의 i따{立에 서 「유엔」 앓짧下에 :lt 뺨:tlli域 ， 

안에 짧掌가 렷Jj띤i도l 어 그 결과가 大韓民l권에 흡·수도}어야 한마는 

것은 잃끽ζ政策 o 로 하고 있었마‘ 

6 0 25 웰J.짧後 1954 年 「제네바」 에서 댐握도l 었텐 파治울‘談에서 下

렀泰j"-~섰활’홉은 統 -f돼짧에 판해 너l 교적 쿠체켜 안 方뚫쓸 錯示하였 

는 바， 그 骨子는 마음과 같마. 

(D 統 -2벙立 民主i합 렐|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 決찮에 의거하 

여 「유엔」짧짧下에 南北랜에서 太輪民固의 憲法웬次에 따라 

êJ 由짧향를 녘~1J띤란t:+ • , 

@ 全괜E펴歲절의 를혔혈췄〔는 全따패|필의 j\ 口에 正比例한마， 

(칭 太 l파j곳I J뭘l 의 現lf훨法은 全웹l필|誌용가 修正하지 않는 한 계속 

-有했하마. 

위의 提띈을- 한 0 1- ~，로 짧; 約하연 大d패民뀔의 ‘ 唯「合法性 강꿇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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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엔」 앓根下의 士촬λ‘口比例에 依한 南北韓絲헬훨 方式 01 락 

하겠다. oj 러한 擔案에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同方索。l 從짧외 

~t f，i찮地城만의 ' l훨掌方式 f-t身 ‘南 ~t 韓總選철흥 方式을- 제의했다는 것 01 

「제 네바」 政治울談。l 決짧펀 결과 파됩문제는 다시 「유엔」 의 

所f꽉문제로 환윈도l 었고 以後 李承硬i吹府의 統-方式은 6.25 펌쪼 i퍼 
4 

" 

의 方式인 「유엔」 藍챔下의 ::It i꽉 f따域안의 팀由첼황로 -實되어 

왔다. 

/ 
總 2 節 第 2 共져]佳I a훌代 

3 0 15 不正-짧業로 안한 4.19 풍生藉황j료 李承 R免政樞 01 t찢落하고 

以後 7.29 렐業외 결과 張뺑을 파府 首班 o 로 하는 第 2 共져JI펴 。 l 
/ 

탄생페 었마. 
• 

01 1권代에 北 i懷은 剛·했制를 核ι、으로 하면서 多方而에 걸 친 

판혐 ~tx流를 폈한議하묘로써 fiJr調 「統-攻熱」 를 取하고 있었다. 

南iji1웰에서도 統-問짧는 主4로 政웰， 렇生들에 依해 서 比 i校的 活撥히 

論훌짧되고 있었다 e 그러나 펼時에 公式 (1연1 院-方累으로 볼 수 

있는 것￡로서 1 960 年 1 1 月 1 2 13 ‘ 웹 5 代|권l 용에 서 決펀펀 統-方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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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從·來의 i앉젠파 차 01 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유엔」 廣협下에 

人1:1比상;Ij 에 딱라 I춰北樞에 뭔由選掌플 案1ì힘한마는 것이었막. 0) 것 

은 1954 년에 「제 네바」 政治울談時에 提談펀 方索확 內容떠으로 

l폐-한 것。l 다 o 01 렇게 폈 2 共져J[권時代에도 徒팎의 統-方흙을- 탑 

숨하고 어 떠한 [jçt뀐하고 굉f蘇한」 方환슐- 採끊하지 않았음은 당 

시의 不安한 싼육 n낀 政治的 닫件下에 서는 賢明하고 짧~등的익l 처사 

였다고 할 것。 l 마. 

第 3 節· 華命i맞府 -第‘ 3 共和 I촉l 中꽤 

1 • 寧命政府B폼代 

5 0 16 뭘로펄寧命에 依해 검~f $WJjJx f홉~ 01 무너진 후 협조 웰￥웰命칼員월는 

六(1레펴 1큐 의 짧命삿約율 꽃황하였는 11}- 그 헬三편은 「民폈的宿願익l 

l F! 土統-을· 위 하역 共흩효主較와 - J~ 決할 수 있는 횟力培養에 숲力을~ .. 

핏中한닥 」 라고 훨룹하고 있마 。 01 는 |쿄l士統-을- 섣해 서는 먼 저 

담꺼ζ의 하 力윌- 쾌大쾌야 한다는 r 강r.강1~ 設 · 싫원~C-J 政淡 익l 것。 l 마. 

。 l 러 한 깅긴;本方針에 立뻐l하여 關 RR된 ￡흩初의 紙-方索은 金弘좁 外

첸찮官의 성 명에 냐타냐고 있는 l:J}- 同품明은 「우리 는 武力애 {강 

한 싫-을· 권하지 않으며 平和껴 方法으로 統-울- 핸-求하며 !헥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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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應合 !찮꽤下의 南 ~t~합總選掌플 행調한다라고 宣릅‘하고 있다 o 01 러 

한 金外됐長官의 麻-政策은 同年 6 月 25 EI 字의 朴正멜 폈高융짧 

듬義長의 좁~ft.I에 依해 再碼認도l 었마. 

以後 朴正熙談長은 年률훤敎펀 , 1듬ffl月* 談닮 등 úll 서 챔|찬|紙-은 共웰; 

主렐 오} 처決하여 民主-主義의 將利로서 成就해야 하는 것 이나만큼 

統-의 걸은 租 I훨I Já f\':化에 있고 - 近代化는 經혐向立-에 있음을- 멤i 號 

함￡로써 減-의 깅!~져ζ方싼익1 r 先셀뚫 。 젠쉰 -J 의 내 용쉴- 보마 具

Pf~ IÍ낀으로 천 명하였 마 J 

2 。 폈도共5fUI~1初期 - 다1 챙j 

‘ -i ‘ 

1 963 年 ， 1 져의 j곳政移짧公約으l 델과으로 -; 9 63 쇠:: 1 2 월 1 7 

일 第·三共젠]I~rq 0 I 탄생 드l 었 까 。 그테 나 첼三렀 젠] I펴 1 1판代에 도 그 rl -l jUJ 

까지는 l 光젤設 9 後 l談-J 의 짧져ζ方針 ó~ 1 立떼l하면서 원'ë -/j :꽃은. 1m 

前히 「유엔」 짧樞下에 土흙A 口 j土 펀 에 依한 南北 뜯11최 x헐헨의 윗파 。 l 

었마‘ 

결국 웬命政府에서 삶三共껴J I펴 다-q펴까지외 統 -17 섣단은 젠71<: 의 方

혈관을 그대로 계숭하는 것。 l 었으냐 그를 보마 쩌‘몇 l’l년 안 것 으로 ·짜 

기 위해 서 담 林의 갖力培줬에 力京을· 둔 H흉代였다고 할 수 있을-

것 。 l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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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4 節· 폈三共￥01퍼後期 - 第 四共져]1힘l 

위에서 본 바와 깊~ 01 평三共和꽤 마-1 떻I 까지는 院-方索은 源則떠 

」즈로 뀔統떠方素의 계속。 l 마. 그러나 70 年代의 짧-方렬한은 從來

으l 그것 에 비해 전혀 연￡둡 -新한 「펑f j젠하고 大웹한」 政폈무로 

1f타난다。 。 l 를 그 始깝펴인 1 970 年 *1、正熙大減領의 8 0 15 宣言‘

에 서 부터 檢討- .3~ 기 로 한마 U 

1 0 8 0 1 5 효言 

70 年代에 들어서서 급작스년게 美。 中， 티 。 패의 }강近으로 급변 

하는 I휠11戀 7、좁 첼l 외- 칩요하거1 fZ復꾀는 ~t韓의 平쭈u :gz ‘흙씩l 파~ !fVJ 的으로 

j:J 如하기 낌해 펴곳해 진 I司 펀i言은 制 -댐짧에 있어 서는 完全히 새로 

- 눈땀換펴을 01 추는 것 01 r:+。

!司宣됨의 r)3容은 마음과 깜마。 

CD ~ti:i렐운 武 -꽃共뀔EI휩派 등의 모는 i띤경약挑짧行섣를 딩P刻中止하 

고 소위 武力에 의한 첸化減-01 냐 製力에 의한 大i파民 |玉l 의 

;선 복을- 企 ~l 히l 온 휴전의 態 l쏘를 완전허 빼棄하겠 다는 점을-

明白하게 I셔外에 던릅·하고 。 l 릎 行퍼J~로 폈눴해야 한마。 

@ 01 러한 우리의 딸-차플 ~ti麻。 l 受諾 딩등않하고 있마는 것둡-

우리가 확실히 認파혈- 수 있고 또한 「쉬-엔」 에 의해 |떠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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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確認될 경우에는 나는 ÅJ.팍 (.1깐 .핸地오1- 淡-웰-盤꼽成에 

기 여할 수 있으며 南北 i障에 가로놓인 人천띠R따편을- 段 페~If (IJ'Í~ 

로 除슷해 나갈 수 있는 품l期때인 方索을- 폈示할 꺼L떤가 

있음을- 밝힌다。 

@ ~t~.펀 。 l 6편 덜회 의 民主統--Xdl立과 sf져]륜 ‘) 1 낭;.:1 
기ï -t1 「유엔」 의 努

力을- 안정하고 「유엔 」 의 械威펙- ‘ /!‘섣 能윌.-- 꽃洲한 마 면 「유 ’ 

엔」 에서의 i파 {필l 댐題討·흩뚫 어1 ~tÎ폐 01 參 l뿜함늘- 굳 01 J;z처‘바지 

않을- 것 。 l 마 -。 

@ ~~ ilì덴 에 대해 더 0 1 상 무고한 _::!t 폐[ r닫] 핍 으l 델갚: 을· 희생시，키 

면서 -셔센곁륨 책훌 ↑I체어! 77; 1:1 ~l 'L­
-'Cf.τ 。rτ 합픔 }펀 -을- 犯하;-<1 말고 모다 善편의 . 

/ 
/ 경 쟁 , 말하자연 텅主主짧외- 共헬꽤줬의 - 그 , 어 느 짜f!ÿ!j 가 더 

잘 같 거1 할 l 수 았으며 .. t;.1 잘 알 수 았、는 끌 件 

을 가잔‘ *土융언 가 를 立 듬正 과 는 關쫓고} ‘建設의 創造的-’’-
--‘ 
ι
 

鏡춤에 냐설 用意가 없는가룹 묻고 싶 다 r 

‘ • 
宣릅-은 요컨 대 北 i;i렌에 대히} 武力~ 'ft 統-듬삶의 도기 를 {띈求하 

고 。 l 퍼한 똥꺼: 01 充.fE. .1r.] 는 경 우 짧 l필l 의 웅극척 인 통일 읍- 걷b 해 

A道 괴깐팎j題 R?:1 보다 」그zi; τ 。r tJ\ 5E 으1 운제의 하1 결을- 천， 한 J첼혁S 을-

할 JFJ 意가 있으며 궁극적 운.~~-n관 까지 는 平져] (.1낀共存파 樹횡을- 하자 

는 것 。 l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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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슐言은 以後의 「南北柳 가족찾기」 운동， r 7 0 4 共同줌明'J ' 

r 6.23 宜言」 등의 可能性을- 示사한 것무로 그 意義는 매우 크 

마 한 것 이마。 또한 同효휩‘은 南北폐接째에 판한 l춰웹의 基本的

1L~淑을- 밝힌 것으로 以後의 一連의 웹 i뿔 빛 앞으로꾀휩北接꽤으l 

fi댄多를 파악함에 있 어 서 가장 많本 l껴안 文憲라 할 것 。 l 마 。

2 。 南北亦十字용談 

8 0 15 효言- 마음해안 1 97 1 年 8 져 1 2 티 大 i펀亦+字愈줬는 「南

北 센fE敬황談찾기눈-동」 윌- 섣한 l휩北亦十字갚談을- 北 i;펜어l 提蠻했마。 

大d펴亦十字狂의 첼斗폼원談는 「南北 l채의 鼠값찾기운동을- 具休떼￡로 

f써쉰‘:하기 챔하여 가끼-눈- I바꾀 l캠어 '~j北亦十字狂 代줬가 한자리 어l 

마주 앉아 승談할 것」을‘ 폈談했는 바， I페年 8 月 ì 4 B ::It 4힘써!J 

。 1 01 블 受諾해 서 없 l권 의 펀 hx後 26 年만에 처음으로 펴北 f펴에 

[할 J폈 (1낀익l 처話가 。 l 루어졌마. 

l꾀젤 8 月 1 5 日 光復節· 파짧靜에 서 朴大紙領은 i팎 ~t 차 話 |폐웹-에 

’ 
듬‘及하면서 : 밤히 「우리 폐뿌 ，쁨 符來에 판한 문제는 列랬 이나 I휠l 

|戀임껴流가 폐決해 주는 것 0 1 아니라 우리의 主μ;떠 익l 努力과 自主

fl낀익l 앉 I析에 있마」고 .' 輝해하였 마。 

。 l 는 I폐年 「키신저」 의 -파史|채안 中共誼問과 周 - r키신 저 」 용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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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에 周恩來으 r빼 I훨p햄의 休戰協定練結을'.:if져] 1값 JE으로 帳總 시 켜 야 

한마」 랴는 합言‘。 l 라먼가 以後의 美 。 中共 首 R싫용談에서 파받택문제도 

論議펄 천망。l 컸던 뀔 H훈의 달件에서 統韓담n폈합에 판한 戰t民族의 

自主的 決定짧을 I.I~外에 公表했마는 점에 그 의의가 있마고 하겠마. 

1 970 年 朴大짧댐의 8.15 줌明 以、後 南北 Fr!k散家族찾기눈-동을- 월 

한 혐j ~t젠十字윷談。I r人펼띠見地」 에 서 握慧펀 것 이라면 以後

7 04 共|펴품 R꺼 ， 6.23 平천]효言 및 不可 俊 t쩌定歸結 ￡설칩앓는 f허， --티검뀔며 

에 판텐 젠~ J1J] I꺼方 꽉 0) 라 할 것 0) 마‘ 

3 0 7
0

4 패北共 I릅j 함|펴 ‘ 

1 972 年 7 져 4 띄 「서로 上례의 뜻을- 받둘어 J r 서울」의 

{‘필報 판IH~ 걱~ }!렐洛과 「平델」 의 강[1 짧펀I~長 金英柱의 共|司 *l{:沒 로 서 플 

과 平젤에 서 !폐 /l칸 에 짧검c돗1 젠품 미}은 談 -|1딩 J떤에 판하여 )X方‘ u넌 어l 

씀}펀f된 펼치i方싼f 을- 밝힌 것」즈로 oj 문제에 판한 파껴ζ文펀라 한 

것。l 마 。 01 성명의 결과 힘北렘 rm 의 처-휩는 Å)한 (1낀 r)(JG-을- 넘어 

jli( ttì‘ ':1년次7G~로 취E移했음은 물론 01 마 o 

f ，춰北사。 l 의 찮및꺼센와 ~{름을- 폴:고 緊댔의 E판 i F3 를 완호1-시키 며 냐 

아가서 챔 I휠1 차lj- 을- 推逃시키 기」 위 한 텀 떠으로 있方ff덤에 「完全한 

‘편첼」 으1 --致」 를 본 7 .(f!il 평￡로 펀 |司획明으l 主폈렵·字는 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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샅다 。 

CD 外熟依存없 。 i 平져] (/낀익l 組 l필|統 . 手先 하나의 民族무로서 의 

民값 l’l낀 大티j結 홉l 詳 

~~‘덤互 r-11 傷않고 鼠평if펙3윈 ?줬 t隨防止 

@ 多方 I퍼띠익l 謂 j投交流 몇jjlli 

@ 볍‘;ft 채十字용談 成함되도록 積極協調

@ 統一 위한 I퍼北핍체j뜯員갚 구성 

4 0 6 0 23 平쭈o효룹‘ 

1973 年 6 져 23 티 朴正照大減樹은 70 年 8 • 1 5 宣言‘에 서 

밝-힌 바 있는 궁극적 인 짧 l필l統-에 앞서 暫定다얀익l ‘南;fti파의 平천] 

共存， 平짜l談훤쉴· 쳤한 달件의 具{기-:Í/년 끊!파을- 섣해 7 個l項에 첼하 

는 特別i조〔뜸을 짧表하었는 바， 그 골자는 마음과 같마。 

CD 짧!뭔으l 平쭈u統- 위해 보든 努力 계속 

@ l;uF 킥ξ烏平￥IJ雄持， 南;ft 웰넨]의 |성政不千涉 

(J) 誠笑과 忍耐로 南 ~t쳐話 계속 

@ 짧張鎬취] 위해 서 라띤 北!障의 |꽉|際機橫 침- 여에 不反~f

@ ~허ë-에 附짧안도l 연 I훤;ft 鋼 「유엔 J ~Jf탠:加入 不反처 

~) 互惠C 3f천; nfi Hlj 아래 서 모든 I펙家에 門戶 UIJ放
1J 

(z) 友셉과의 wk存組需 더욱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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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의 7 뼈項中에서 겨￡鎬와 판련해서 가장 主폈한 것은 第四， 표 

項인 바， 01 는 뒤에 서 마시 檢討하기로 한마. 

5 。 不可慢 協定練結폈藏 

1974 년 1 월 1 8 일 年頭記者육昆에 서 朴大統짧은 폐半烏의 平

/ 

和를 ~첼-시키기 위해서 |펙北없]에 4덤互不可첼폐Æ능- 체결하자고 제 

의하였마。 01 不可쩔 l꺼定提몇은 - 마음의 세가지 핏素·를 主핏램’字로 

하고 있마。 

CD~셈효[떠에 武力펠m섬意 I할I 의 |꺼示떠빼棄 

/ 

@J선政千涉첼l除 

@ 休펀~f꺼定存號 ‘ 

。 l 不可젤協定絲結 提諸도 6_23 宣言과 마찬가지 로 궁극적 인 淡一

이l 앞서 웹定的익1 南北폐의 f￥II共存을- 샘한 具{깎떠 청-件을- 필~ 

하기 2월한 것 01 라 할 것。l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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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 똘 장l짧뚫헬오} j젠g立어1 판한 E옳的넣종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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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分댐j;똘i으l j;파位어I 관한 法的考察

統、論部分에서 記述랬듯 òl 分 t합固의 問題는 2~大戰後어j 

즈E成된 比헨交꾀 새로운 현상。l 기 때문어1 . - 現在로는 。 l 에 판한 핍隱 

法J:의 械立펀 f홈빼度는 存在하지 않고 現在 形成週程에 있마 할 

수 있마. 

여기서는 同맨댐에 판해서 西센에서 提示펀 代表끼낀宇휩t - 몇가지를 
t 

j핫討한 後 마음에 。 I 을 뽑뚫으로 하여 陣-늬스‘웹에 있어서파 南‘北문 

제룹 섣끼낀젠덩 J띤에서 分析 급증껏하고자 한다. () I 러딴 설떠考察의 딘 

(1낀은 分폐 I뭔의 法옵염tfl.位에 1관한 어떠한 定立된 좋팬을 提示 파려는 意댐는 

울흔 o}- 나고 그 웰本되 (1년은 어 cJ 끼-지냐 겨ζ휘합의 「테마」 인 東西캘1 

zi;jfE 렐H힘j 와 i;펙스l스쉽 oil 으1 JJ;~i 升j 可能性 또는 rMW-性쉰- 抽Lij 히l 니i 려 는데 

있는 것。 l 다. 

헬 1 폐IJ - 西꾀에 있어 서 의 分制 l펀|의 

法 (1낀 j띠位에 |꾀한 렇:챈 

西 ~1l에 서 分 t웬 l퍼의 j따位에 판해 폈示펜 {t강 |’!낀字認로는 縮少|펀l옳 

說( Schrumpt S뼈at Th e 0 r i e ) , 核탈칙家說 ( ’Staat Kern-theorie 

또는 Kern S떠at theorie ) 및 지붕 ( 국가 j 說 (Dach-theori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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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냐. J 0) . 

1 • 쑤‘'i l:i少|펄l 迷|펌1. (Schrumpt S taa t Theori e) 

。 l 템은 分剛|권웠에 있어 서 分f웹i샌域만 。 l 分많IT以 ~lj의 덮|寂의 

f죠YEljlJ *i;;承펴로서 |꽉11쌓 f!낀무로 01 를 代表헐- 수 있A냐 그 領土의 

법쉬는 JJi tE 꽂갖J) (1 /,) 관할권。 01 치는 꽤域-으혹 l잭定.tr.J 어 -分폐-t샌 

패운 。 l 렇 게 파土 I/~J 으-혹는 縮少띈 :Jf~ 1펀로서 以、페 |뭔렇의 겨1 승자로서 

하나의 完全한 l걷| ;j: 룹 形JJt한다는 것 。 l 닥。 

。 l 誌어l 依한 것 갇A면 (也公 ~1파 J넨域은 ￡、然 (1년4로 하냐의 챈立판.1 

jl~1쉰!우혹 냐타나게 _Yi-}는 결과를 샘뽕한다·。 ‘과라서 ii텐分剛i따域l과]의 

군츄·적 익l 經-은 결국 뾰立한 퍼!꾀젠 l폐의 댐 E섬편 J恩에 활한 {휴·合， 

l파l迷 l剛습의 方콰: 0 1 냐 -1펴에 f호한 f따 WI .9-J 죠?{퓨方式 등에 ↑-k存하는 

수 팎에 없게 된마。 

〕쏘낌: ~파 !그~I g 꾀!행 ， 펴ji 홉J 패으| 어 느 分剛|파l 도 -分u파 j꾀城만 o 로 完全

괜 |파!寂갈 形 !파한냐는 立 j강능- 취하고 

느;‘jO 
íì.1L L. 딩J 표의 分剛 |폐의 Jl!! 付블 正 fiff; 히 

‘。 1 土二r^ -c..- l힐| 웰는 없고 .2.L연 

파악했마고는 할 수 없마。 

j꾀‘?:E 최i쐐。 l 主폈하는 「二j강族 n 二|쉰l 家詩 J 01 01 에 상당히 가까우 
/ 

1-+ 파뺑 01 ~너! :illi帝 I필l'과의 ￥H: 1핀룹 否定하고 있 는 점에 서 는 。 l 訓과 

과Q까:;':1’l낀 익 l 차。 l 가 있마 ‘아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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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核|펼|家說 (Kern Sta a t Theorie) 

。 l 談은 西}펴政府가 「一파값 。 二 l표1 :談 」 詢어l 立爛하여 「할슈 타 

인 J J먼 R!j 을- 廢棄하고 했행파 편;*菜約을- 체 결할 때 까지 의 西쐐iCklf3-

의 公式떠立]깔을- f℃辯한 것 0/ 기도 하마。 

。| 訴에 依하면 It1~뽀適의 삶i土으1 범위는 1937 年어l 經똘된 X뽀‘ 

핵E?깜 l띔l 으i f현士와 l꽉一하며 3J~ 在는 폈土 n낀 판합권의 맨1 우|늠 축소 .ç-} 

어 있는 西젠 。 l 갱!遊뭔 I할l 의 正원 (~낀 ，?! jS承원j료서 랩|샘 l깨으로 월센 j파 

을- 代환한마는 것 01 다. 0 1 러한 核f뭔떻많은 젤j i멸훨팎!j 매f 의 政원( ~ξFj 

( 딩 oncorda t) 웹j決에 서도 n/}示!!년으로 천명펀 바 있는데 |司判決은 

“ 펄:L}: 1:去에 f갔해 劍파펀 組폐‘파 ( è티뺑) 의 섰1 力。 l 미치는 범위는 참 

정적으로 쐐원해n펀l 없土의 一i‘젠에 l폈定 s~l 냐 그로해서 팎 F1i1 과 폐1避 

l條했l힐l 과의 I폐 - -j닝t oj 否젠도l 는 것은 아니마。 
1 1 ) ( 

(0/ 와 갇。 f ' 西센!과 쐐遊帝|교! 01 관J --하다는 立均에서는 東뺑의 꽉| -
헬性은 펀然히 팍 Jt .JT-l 그l 마만 “괴뢰정권” 흑은 “소련 l핀 쉰lj j떠域 ’ 

으로서의 地位 팎에 못가지 게 된 다 。 01 러 한 核 I렇l 寂챈은 마음의 3 많 

素를 그 듬iEi 빠로 하고 있마 。

낀〕 겠!i짧쥐f l궐은 1945 年 J~後에도 그대로 存特한마는 것。 I c+ 。

。 l 는 1945 꽉· 의 四大휠|에 依한 뺑遊의 -:r;- 뽑11 古 領은 업적한 의미의 

分폐1 ( Dismemberment ) 01 냐 完술려領 ( debell 8. tio ) 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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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L~ 한 것 OJ 아니라 단순-한 軍뿔古領 01 었마는 더l 에 그 근거를 

• ‘ .12) 
누고 있닥 

@ 경홍킷월의 수립은 |휠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基한 것이 아니라 

는 正就性 01 失如도l 어 있다는 것 

@ 져{힘!은 딩슨젝'. (:j낀익l 소련의 될운펠H셰 古領下에 았으므로 행立性 

。7:..如.1T.}어 였마는 것 • 

上웰한 바와 갇ðl 樓훨鎭覆옳은 波速網휠과 西抽의 同一{生 鳳則에 의거 

감에도 不펴하고 E꽉 á1~iLx Jff의 하1 土(j연 판할권。l 限定꾀어 있음을 익l 

정하는 결과 。 l 認의 진정한 의미는 센!i웰밟쐐代줬젠에 있마‘ 하겠 

다。 01 러한 核|玉l家필論은 「할슈E.~언」 原則의 권짜떠안 法꺼根抱라 

고 하겠마. 호
 
「 「할슈타얀」 原f!1]은 核!필!家 i덴의 外xiEX策的 表짧 

。|라는 펀 。 i 더 정확 판 것 OJ 마 e 

E힐킷죄政府에 依한 행싫!代훨權윤 독일문제에 주IJ렴를 가지는 西方諸

l꾀 의 二大宜言에서 인경펀 바 있마. 우선 횟‘英 o 1k 3 t죄外相 

A옆; 
~rH.lG 後어l 公表펀 1950 년 9 월 3 일의 宣言에서 3 大택은 「뺑 • 

펴。 l 統-을- 成就할 때까지는 31권!政府는 독얼연방공화국만。| 自住1

홉고 合iξ|피A로 形成.1T.J 고 따락서 |펴際 l't낀팎頂에서 독일의 대 변지-로 

서 독일국민을 대변하고 代表할 수 있는 唯-의 독얼정부로 간주 

첼 것。|마」 라고 公表하고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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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효릅‘은 1954 年 1 셔 3 티의 London 9 .(담11필l 울義 後의 誠完

흙에 마시 채택도I 었으며 以後 N싸TO 국가뜰에 수락되고 1954 년 

西꾀의 NATO 加入애 판한 「펴 리 」 숭杓의 천문어 t*jR됨 A로써 

NATO 加짧 I펴 을- 구속하기l 꾀 었 다 。

。 l 러한 核 I :.fl 원뀐폐은 「합슈타인」 원칙 lL 기외- 삼허 행西 X펴기본 

조약으| 체결로 젠 E딛 X11! 판계에 판한 |셋 客펴 (1얀 풍펀 7믿을- 상실하았다 

할 것이다。 

3 。 지붕 ( 국가 ) . J센펌 ( Dn. c h th e 0 r i e ) p 휴은 法 (I'~j 캄q보가 지 속 sl 는 

帝|꾀 I )~ 의 !/괜 ;Ë 판1)分 1차F한닫ITn숨 ( Eigenständige 'I’ eilordnung i I!l 

Fortbest . ehenden Reich ) 

아 김Fi판 l-tl 용의 겁토어l 앞서 미리 낡혀 둘 것은 fi피 迎 。 l 펙 

在의 피뺑 !셈 f系 의 깅;g 져ζ(1낀 인 ]꾀 E꾀 !’l' 뒷받 천。 l 、도l 고 있다는 것。 i 마 ” 

。 l ’說의 骨子는 j피遊람 !폭I ~은 分|펀rr 에 도 不폐하고 찮 (1낀으로는 쏘감 

|파l옳 (ges n. mt st 2.. a t).로 存談 01-냐 政펌 (1낀 行쇄 fi션力。 I ?z如 s.] 어 

있마 01 러한 全썼휩에 대히l 젠西쐐의 어느 지역도 同-센을- 초 

、 張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á~ü은 ~:덤互 l펴환한 j센位에 있게 된마。 

全왜1遊의 行최能力。l x如페어 있는 동안은 frfij 썩!은 쯤目의 펴土위 

에서 그리고 그들의 많有한 꽤윗퍼어1 . 관해서는 l꽉琮 (1'，)쥔I IJ~ !꺼 판할 

권을- 가지게 되나 。 l 러헨 樞 I뺏은 쯤 部分질서가 엄걱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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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家로서 行펀하는 것은 이- 니 다. 어 느 김|’分질서도 숲쐐쉰과 IH--

챈될 수 없으므로 댄꽤(1낀￡로 ;rEX다i逃 ~↑줬로 써 로눈 ~;f.젠U 義 j폈플 

쉴 j젠하거나 li3é存의 ;fm利를 도기할 수 없A 며 |교|除첼i펴에서 선i á，퍼代 

링i j{깎. 늘- 主폈할 수’도 없마 . 各 흙I~ 分狀序의 숲쐐ji! 과으l 開係는 핸， 

域政府의 地1v:와 같은 것 。1라 할 수 았다. 

。 l 認의 파·져ζ (j'，] 꽉 뺏는 ·룹론- 숲 j파원 01 Y쉰|찌으로는 그대로 .:-(j":特

만다는데 에 있마 , 냐단 그의 存在-플 具꺼ι化한 기 판。 l ‘값 으므- -로 

i씻 治 (1녕行젝，펀 力。 l J(~f] 도:J 어 있 마는 것。 l 다。 jj; 꽉‘ 하띤 짚:낀!행은 ·

μ
 
E 

? 

카
 
4 -’ I J 

끼
 
, 

거;!J원 jJ .f1.., 보 f/I\: 0 I 냐 行젠더전 力을- 가지고 있;~l 풋하다는 것。l 마。 역 

지 서 순 3띄편으l 存하Ej잖~는 꾀~J셀j파 ~J~ 의 펀 -性에 서 찾고 있는 바 

값! 와ii 져￡ EE 의 꺼섣威강깔 익1 Mangol~t-Klein 은 。 l 점 을- 마음과- 같 。 l

/넙 명하고 있다. 

r ( 독일을~ ) 계속 存純케 하는 要素는 中央權力기쿠의 久如快

파는 샤쐐의 9ji iii!! 의 결과후 꽃칩、하고 。 l 러한 장제가 제거되는 경 

우 01 러한 흠결 상태 콸 싫:iE하며 펜I定 (1낀 o 로는 l권遠의 中央파:思 (- G in • 

staatlicher Zentr a1wille )-를 독F엘 存統의 始접 J현ξ 로 꽃r 諾하고 

1t~(1낀 으로 웬存하려는 독일 국만 의 不쪼하는 던 J思 빛 。 l 에 부응하는 

;편합않 ql 것。|마 0 1 러 한 意恩외- 民 j굉펀짧은 독일국민 모누에게 항 

상存it해 왔다 。 ..•. •• 뺏픔·하띤 ...... 센훤剛·됐共和 |펴 과 밸適民主-共쭈[1 1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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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j파族 의 식 。 1 .7.1nJ파으로서 의 독일의 펀
 

。
군
 

풍
 

~jl슷던;해은 독일띤의 

아니 다。 그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또
 

독일연방공화국 순-히 

쐐
 

순·간 소멸 하는 ERj%j첸談 。 l행一 ， 凡狼헨 l’l넌 。 l 러 한 짜성필!帝|권!은 

1 3) 
것 이 다-J 소멸할 分돼도l 어 :;d!j젤 찮1.主 챈 처] 1콰i A 로 행i%F훗R共和 L핀 과 

ξ죠二-.5느 /、 1
L -, """1 

〈、 ~rI 'l 、μ.
그 상니、 λ:딘 강정을-땐L '-， 힐‘ 1J)~1끼 3띤 i원 |낀i I단 으l 대해서는 。 l 어l 

는
 

하
 

아닌가 主?;’J l’I(] 0 I 녀무 것 。 l 0 1 .1::二
λ ..... c 문제점 0 1 

1 4) 

는
 

하
 

사실 。 l 마 ι 

IJ년파젠으로 

은
 

것
 

7-1 n 맺가지를 
.、L’ 、 ι

子~ nJl~ 1':줬 1'1.',] 펜:한 깐딩 3밍의 

’ ‘ -

f따位에 分f!’Jf l퍼 j，)、上으로 

沙!’!낀 1!，(!J !팎 :!t ; ’: 1폐운7.11 플 。 l 블 !’li 정 A포 - 마음에는 」라있-는 토하여 

71~ (1낀원察 판한 I팎 北 }-ii j’니，j3 어 l 

‘한막 U 

정1 2 랜íJ 

고 첨-파기로 1m에 서 

法|’i년 j따位 에 l펀 j|: i;ift 形.成펀 결과로 二l다1 
;‘; 分 ljiIf펙스|스鳥- 의 i꽉 |궐 의 

-↑따 학'!펴ζ原 f! ’j 으로 n佳 -合法 '1센 01 라는 il3z府 의 大‘#피d~1쉰 태도는 판한 

것 。 l 었 마 ‘ -.Q. 
L. 도l어 

’ 、 ‘ 

1 。 18|팎北 l센 다! 

^' 6 0 23 平和첼言 7
0

4 패北共|폐성 F딩 9 政談은 0 1 러 딴 

것 A로 oJ 스; 
/γ、 '-고수꾀고 로

 

0 
-경

 
l 파

 
L 기

 
以後에도 3是음줬 不可홉 !써定絲紙-

二L대 해 서 北 l;i핸어l 관련페어 三大掛 i렐 외-以上의 그러냐 보인따 u 

」펴­
E 검토쾌 ~{뭔 않았는가는 부여5'.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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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01 다 • 。냐 스 
}ν ... 1... 펄요가 

1 0 랜-合션:11순原 ~IJ 

경든 토륜렬후 s 쥔펀띔局익l 뀔fI꽁 |평해 q파半島 l렘웹.에 같 01 되또i1S한 바외-

決훌쩍 .'T.J 자 등쉰 f많共同걸뜯員융가 1947 年못하고 보-지 ι‘、 주~~r 3르 
1=1 '“‘ e. .. f떻|쇠j 어 l 

「유엔」 

하냐 

「유엔」 총회 는 

x혈쏟가 딩등파 s-， 어야 

。 l 에 上첼도l 었￡며 

f샅힌폐|궐에 서 의 띔슴 ~S~下에 

「유엔」 에 

섭 /l꽉 l힘 I꾀갚침던]의 

l:!!li팎 島 lf핍편 는 

람j !i랜 t낸域에 서 만 01 j젖近 可쉰전한 |司슛쉽힘j 01 경우에는 不可能한 그것 。 l

15 ) 
결정하였다。 한마고 임하여야 쉴강걷옵 l誌;땐에 팍도 

폈ji!Jj 철13 첼;가 !휩젠덴폐域.에 서 1 0 일 、 5 월 1948 년 딱라 앙t찮에 

公布-I칭外어l 수립 도l 었음을· 大!;파펴|띨!~次府가 J펴히} 1 5 티 쉴-8 月도l 고 

決;펀 81크 의 i 2 月1 948 쇠三 「유엔」 총회는 대하여 。 l 어l 파였닥. 

결과로 선거의 깅1~ 한 의사어l @ 由로눈-太 l;i파협 |파li앉 j땀는 !되합 의 에 서 

01 어 r흘칩‘하고 合 f去평〔府라고 한
 

唯”파 l킨l 의 〕필|김로 二L수립표.)있￡며 

있거서 싸交수럽에 Si후 ffl 과으l 

16J 

其 f-ú!: I랙똥는 RT 
:‘: 「유엔」 회 원국 

1 
• l 

<
/ 

4 

L 
1 n 
「1 965 씌: 션t:현는 권고하였마。 고려하도록 사실을-

i 

。 1 r..l 
까λ -, 후한%쉰훤펀 第;3 왔에 서도 넘기본￡약 

唯-合法太 l;파델圖政府의 i* x료가 1 948 年의 「유엔」 총회의 01 러한 

決。 I r유엔」 총회 의 그러나 콸론 0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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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는 大폐民固政府의 唯-合kE 性을- 承를전한 것 이 므로 국가로서 의 폐 

E회의 운제는 1m前히 남는 것。l 마. ø.p 1948 年에 大웹民I뀔。 l 라는 

새로눈. [펠家도 |司 ß폼에 탄생했는가 효」드L 
ï L l터 j펙뀔1율 씌*承한 政府익l가 

의 뷰딘짧인 것。 I r::.}- • 0 I 점에 판해 필자는 l더韓 |ιl은 1910 年 -麻

日合뺨·에도 不抱하고 소멸도J ;<1 아니하였끄 짜라서 1948 年 수립된 

1 7 ) 
jc GiLl~ N, I펼l政府는 l日따|훨을- 계숭한 정부라는 입장。 l 마. 

2 ' I! 7 04 南北共 l司품明. 6 0 23 平和宣릅· 및 不可펼1펴定 絲結- 提識

oJ 문제는 마음의 두 가지호 냐누어 考察파고자 한마。 우 

선 위의 三太指폐가 北 l;i간 의 승인을- 의마하는 것。 l 아닌가 는
 

하
 

운제 01 고 그에 대 한 답변 ól -否진(1낀 일 해 北 i센의 t띠位는 /어 떠한 

것안가의 문제 01 마. 

( 1 ) 우선 7.41춰北共|司품明부터 考察하기로 한다 o 司쿄데i 01 ~tj;i파 

의 승언을- 의미하는가의 문제 는 。 l 에 앞서 |펴품明 。 l 뚱約언가에 l ~ í 

, , 대한 겁토가 先行~ .1T-l 어야 한마。 
‘; ‘ 

’ ‘ 

패 |司품 l꺼。 | 단순히 政治 (1년 意당l 를 밝힌 업 걱 한 의- 마 의 성 명 서 

라면 승인의 문제는 월칙적 i로 제기도l 지 않기 때문 。 l 마。 그런데 

同줌FJR 은 짧者의 見jfy~로는 쫓約즈L로는 볼 수가 없는 
18 ) 

것 01 마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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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必、然的인 캘田는 없다는 것이냐. 또한 이를 固際法上의 조약 

무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l뀔際法윤 항상 狼立된 댈l家 t짧외 뽑係닉1-을 

치￡ fij|j하는 셋은 아닌 것 o 료 例 컨대 聯盟 , 聯훗~ 相互間의 I훨係가 

델 {i폈法어l 依해 規制되는 경우는 많은 것이다. 끝무로 承짧은 찮 

쳐U 딩섬으호 그 승인대 상국을 댈j象로 인정 하라는 현恩、表示이 무로 /뺨定 

한 경 우에 熱示的承認行寫혹 간주될 수 있 는 特定行쳤도 明示的인 

N對意思表示에 依해 그러한 可能性이 배제된다는 것이 다‘. 20) 그 

런더| 朴大統짧의 不 i판흡 l쐐定絲結提議 以後 金繼理는 이것이 北韓외 

승안을 意味하는 것이 아님을 明示的무로 효칩한 바 있다. 

(2) 以上으로 7-4 南北흙同홈明싱後의 連의 f품활어i 도 不 f피하고 ;ft 

韓이 大韓民固A로부터 固家로써으l 承짧을 밤지 않았음은 明白하여 

졌 다고 하겠￡냐 이 들 錯置 - 以後의 唯-合法政}젠인 大韓民댈l 에 대 

한 ~t韓의 法的地位 운제는 ‘핏디前히 米j랩決의 품제로 남아 있‘는것 

01 다. 이 問題의 解決方法 o 로 西狼의 r-월族 ·二댐家 」論어立 

씨l 한 「지붕(국가)理論 J 을 鍵用할 수 · 없음은 分明하마. 그것은 

무엇보다도 南韓이 唯-合法政府主張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기 때놈 

이다. 
/ 

’ 

따라서 뭄제는 大짧않뀔I政府으l 唯-合法性과 ;ft韓에 대 한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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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同 품明외 前又에서 「乎構」의 金某 組熾끔U長 , 朴某第二副

首相 둥의 表現이 있고 同좁明은 「서로 上部의 뭇을 받들어」公 

表되 었다는 쩌을 ltJJ 案하면 同 줌明으l 결파 大韓항l꿀l 은 北훌훌의 블훌 

寶上외 교X治、要l킹I~후서 의- 存tE는 인정 하없 닥고 -보아야 할 것 이 다 • 

6.23 平和宜룹에서 가장 뭄제가 되는 것운 「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 J ~똥떨이 다 • ~t韓의 유엔加入 不反對는 ~t韓에 대 한 熱示的

承認이 아닌가 하는 운제인 것이다. 이에 다} 한 답변도 역시 

그러한 피r能註의 꼽定이다. 그것응 承·짧은 個別的行罵이고 또한 

源則 89~도는 承흩젊意思의 明示的인 意펌、表示 이기 째뭄에 뭘際훌훌構 

에 條한 集댐的決定과는 區別되 어 야 하기 때뭄 O다 • 19) 따라껴 -6 . • 

23 乎和宜릅에 族해서도 北韓외 숭인문제는 원직적으효” 껴l 기되 ~l 

앓고 다만 政治뚫댐￡로서의 그 存在가 좀 더 부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끝￡로 1974 年 1 月 1 8 일자의 朴正熙 太鏡웹으l ' . " 헬 ~t협不릅fí:훨 . 
, 

~J})료 ~:i~結찮議가 ~t韓의 承짧도 內包하는 것 이 ':l t 난 가으1 ，" .뭄까Ij 가 

、남는다. 이 에 대 한 답변도 역시 않則的안 그러 한 可能性의 否定

인바，그것은 마음의 몇가지 理田에서이다. r1ê 南北韓t버에 체결 

될 不피J 펼 ~lh定 自#을 澈格한 띨際法的 의 ul 의 얀총約 o 로 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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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을 호配하고 있는 줬훌政推 」 무로의 의 롤흉寶J:의 認定과를 어 떻 게 

휠윌相시킬 수 있겠는가안 것이다. 

7 • 4 南北카同좁明 以前까지는 北韓운 「 괴되쩔l퍼 j~로 38 度線 以

jU 쓸 홉훌寶上 Ji:.配하고 있는 共摩政述무로서의 안정도 振깜;되고 있 

었 닥. 딱라서 이 時期까지는 아마도 l城絡한 核固家理論이 南 ~tf눴係 

에 관한 가장 適切한 캘論的背훨。l 될 수 있었을 젓이닥. 그러냐 

7 • 4 南北했[혜품明 以後 ~It輸에 대 해 「 휩贊上으l 파·뚫政權~s..서 의 

+也位가 認定된 以上 **댈j짜理誠은 。l 제는 그에대 한 修正을 씨하지 

않는 뼈 타당 한 理論일 수는 없는것 .같다 o ö)파도 現時펴에서 可검현f 

차냐의 활騙:로:는 團t說δ1 았지 않을까 한c.-k 01 請에 衛뺀 :~t轉운 職i合法

政府언 갯c i협民흘회에 에하여 :혔徒짧 &l으로 ，서 의 性;협을 가지며 낀1 펴잔 

寂徒鎭댐 o 로서의 ~t" 韓 의 활『F突上의 휴在7t 7.4 南北共同춤明 以後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 . 이러한 內핀L짧은 704 품明 以後의 南

、」U!녔係플 바교적 無짧없이 訓明해 줄수‘ 있는 것 은 사실 이다。 그라냐 

써룹L .狀편 에 있셔서는 母 l촉i政府와 板徒뚫댐間의 tj훌쩍避은 항시 流훨l的 

인 데 反해서 짧1:E의 南北韓聞의 境界觸윤 l회定的이 라는더|어i 그 가장 

:l~本的인 l해題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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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룹 해1完하기 검월히} 서 西뺑어l 서 主張되 고 있는 冷 i패띠때킴t젊 

( Kal ter Blirgertheoriej 를 授폐할 수도 있 겠A냐 。| 러 한 2令戰

l세 FJS 폼L 01 라는 問짧는 척어도 {죠歸|玉11:쯤원上으로는 생소한 문제로 。i

에 매해 짧;立된 i￡原則。l 存在하지 많-는 c!는데에 또 마른 문제점 

。j 있늠 것 。 l 마 。

앞무로 7 .. 4 홈힘밟i즙폼明 굉後의 l휩 ~t t왜係에 판한 퍼·切한 f죠좌E 듬i원의 

극L성은 가장 榮꽃한 문제의 하나라 하겠다. 

j↓、上에 서 침i 西 3파 및 l휩::ft ~î폐헤의 f꽂꽤 B넌係블 fJilt|낀 p il꽃治 (1년까{IJ ffiî 에 서 

쉰줬õ}여 보았다 。 마음이l 위에 서 펼察한 내용을- 배 경무로 하여 

꾀iï!:다쐐강:m~ 뀔후例의 ih깐半 ‘릎어 l 의 훤폐可能性과 그 l뼈界씬에 판하여 검 

투하고 져ζ짧을 ;선부 마치기로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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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훌를 東 E뀔獨交流흡￥ t양iJ왜 훌뚫죠휴훌f 에으} 
• ￡훨 F펀답T 칩턴性고-1- 폈界 t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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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잖 章 東E턱3다l交統흉훌행j의 韓킥으‘島에 의 

適用可熊性파 限界性

이 CJ 繼論部分에서 뜸"&랬듯이 分散댈j 어l 있어서 固分뼈地域間의 

- 접촉에 있어 출딸.점이 되는 기본영제는 벼교적 깐단한 것이닥. 

‘ 그것은 패分散地域聞으l 接1꽤과정에서 分散의 뼈定性， 심지어는 相

互 웰rz.된 二 f댐 댈i家의 f당成이 라는 否定的 결 과를 야기 하지 아 니 

하고 分햄의 해소와 웅극적 A로는 分뼈의 終結을 郞 分빠固의 統

-을 成就할 수 있겠는가의 운제인 것이다. 

이러 한 基本命題는 - 챙存하는 모는 分홉rr 흩i 에 타당한 것이라 생각 

한다. 마만 이 기본명제는 공폼적인 ’ 것무혹 하연서도 各分빠흩j의 

客觀的 i훈件의 差랭혹 因해 接깨!k에 있어서의 具#的인 表現JJ式 01

多樣化하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政治的 法的 뼈面에서의 황西狼交流 事{쩌익 훌훌콰ξ島에의 펴用파[能 

性외 운치l 는 결국 다음의 두가Ã/ 운제도 압축된마고 생각한다。 

그것은 韓댈j의 경우에도 西뺑파 마찬가지로 「 할슈타인 」原則으l 포 

기와 r-民族·二똘j豪」論에 입각하여 南北韓聞의 판껴l 플 규제할 

것인가의 둠제안 것이다. 확실히 西狼의 경우는 독일의 現판件을 

감안하여 붙연 .1:.~한 할슈타인 Jjj{則으l 포기 와 -民放 . 二뀔l象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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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소련율 包含한 東歐와의 I행係改훌훌 및 東狼과의 뚫本염성係으l 

규제조치는 現寶的안 方案Sj료 똘l 際社슐에서 판영 을 받고 또한 독 

일국민의 상당한 호持률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딱라서 I洗-

iLU趙와 판련되어 現在 독일이 척해 있는 여건과 한국의 여건이 
) 

‘ ~ l 슷한 성격의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도 -民값 • 二圖家論에 의거한 

현실적인 方式이 -Iξ、 바람직한 것 인지도 모릎마. 

딱라서 위에 제기 한 품꺼l 의 해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독일의 

강‘!젠둔:제의 共通l힘파 相홉}쳐을 比較하여 볼 必要가 있마. 
“ 

꽉通펴 

、

α) iiLj 흩j 의 分階의 연원 은 軍畢的 古쉰법에 서 始作되 어 그것 이 以後
. 

東西펴ßî휩當聞의 r令戰으l ’ 결과로 고정화되었다는 것 • 

헐D ~피固의 分階地域聞의 뽑係는/ 比較的 安定-的이라는 것 그러나 

그 安定度의 차이는 거의 質的인 뚫異입은 간과함 수 없는 

사실이마. 

* 

2 • 輯훌훌쩌 

Q) 우선 가장 童훌훌한 것무로 X뾰짧의 경우 핸-1펌題는 美英fL‘
J 

전없 팩大댈l 의 뿔t保된 權利률훌떳이 라는 것 이 나 이 에 反해 韓半

홉의 統-f펌題는 韓民族의 自立的決定에 속한- 품제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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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 分때?된 狼i짧은 이 0' 歐洲의 않存향序로 되 어 4 大댈l 을 包

含한 東西歐 진영의 어뇨 국가도 독일의 동일을 바람직한 

것 A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닥. 우선 일반적인 理由로 

서 현재 分散된 상태에서 西狼이 西方 진영의 第三位의 공 

업국-무로 되고 훨抽 역시 공산진영의 首位級의 공엽국 o i료 

성장한 결과 이러한 東西狼이 範合되어 유렵의 中原윷 차ÃI 

하는 새로운 강대국￡로 둥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줄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웅극적 책임을 Ãf고 있는 4 大 l꿀l의 경우플 

보더라도 불란서는 뿔1L.전챙파 ，二次大뺑의 경혐￡로 二次

大戰 後는 녹일 분할이 그 政策이었다할 것이으로 독일 동일 

이 환영할 바가 아난 것은 자명하다. 소련이 西抽에 依한 

동일로 現 歐뻐의 세 력람형으l 변호}에 반대 할 것입은 품영 하 

다. 美흩l의 경우는 現 유럽安保#制의 유ÃI 는 NATO 육員固 

띤 西à~셨 o 로서 도 우선 充分하고 또한 分삐된 西狼S로 l츠l 해 

西狼에 대한 영향력의 行使가 보다 용 01 하으로 녹일통얼은 

켜극 추진할 이유는 없다 할 것 이、다. 

이에 따해서 韓￥島는 그 동일된 흩i力￡로 인해 주변국가가 

-6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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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받는다는 것운 상정 하기 어려운 일이마. 

않) 동일된 독일이 파거 普fL、뺑춤파 • 二K大製을 유발렸다연 

分wr된 독일은 現1:1: 歐洲의 平和상태·를 초리{혔다. 1又面에 

分倒된 한국은 J950 年의 전쟁의 원인이 었고 짧任 극동不安 

상태의 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ð뽀適이 유럽의 中原을 차지하고 있는 판계로 독일의 中立

• 
第운 西歐를 決定的 o 료 성당化시키는 흉풋한I~J료 누락될 수 없 

는 것 이다. 헬필l 의 완충지대화는 장차 한번 시험해 볼만한 

일이다， 

(5) 現tE 東狼이 r-民값 • 二圖家 」 論어l 입 각하여 西狼에 主權

‘ 

E될家로서의 승인을 要求하고 있는더l 反해 ~t 韓은 적어도 영 

목상」즈로는 、 「 하냐의 델族 J r 組흩j統- J , r 車-固號 유엔加 

λ 」에 냐타나듯이 한국의 統-을 지지하고 있 마。 

以、上에 서 分랩rr품제 에 판한 한국과 -5:... ö I 이 -, t::!..-/ 여건쓸 고찰하여 보았 

는 바- 이로-M-I 용일품처!에 판한 한 펴뀔j의 여건은 근온켜￡후 상 . 

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마 . 西抽의 브란트 政權이 束西3법 t월係에 f 

관하여 從末의 唯-合法政ff~ 立場을 포기 하고 r-←民族 • 二i촉l後 」 調

cil 입각하게 된 것은 근본적￡혹는 위의 諸여건￡로 ， 당운칸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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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독일의 동일판 不可能하다는 전꺼|위에서 졸발한 것이다. 

이 러 한 前提우l 에서는 r -1용값 • 二l휠j 家 」 式 해 결죄法은 暫定的인 뭘풍 

홉:으1 . 75法일지도 ￡릎닥! 그러나 품일둠처l 에 판련되어 한국이 처 

하고 있는 여건응 독일과는 달리 本짧的 o 호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햄썼과 여건을 달리하는 한국무후서는 펴뺑의 Jt씨에도 不

ffu 하고 한국적인 「할슈타안 」 原則의 公式的 폐기나 r-화따 ·二

l폭j家」方式을 채택할 첼|퍼도 없고 채택하여서도 아니펀다。 여기에 

독일方式·으l 한국적용에 있에서의 기본적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월t Jze한 바와 같이 승인행위는 原則的무로는 個別的 明示的 ;편:많 

表저;이마. 또한 i많存하는 세계 150 金個‘댈의 필j家中에서 어느 정 

도외 국가의 승인쓸 받아야 한 • 국가가 완전한 국가가 되 는 가의 

기순도 存任하지 아니한마。 西.폈 이 X퍼迎內에 2 個의 국가의 存표 

를 認定하띤서도 독띨民族으i 車-柱 원칙 우l 에서 젠西狼이 相互 外

댈l 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폈抽갈 l펀j家 j료 승인하고 있지 아니함은 

뀔깊際法에 배치되는 것은 바나마 。22) 그러냐 징-차 석아도 西없을 승 

인하고 있는 국가와 同敬외 l꿀l 家가 챈波을 승인할 I벼에 西폈이 계 

속 東狼은 l핀j/際法上의 국가가 악니라고 主張할 수 있을가는 아춘 

의뭄이다 .23) 이러한 理由에서 필자는 한국의 경우는 「할슈타인 」

-65 ‘ 



頂則의 公式的 폐기는 삼가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닥. 

확실히 폈西狼의 .x流촬훌例는 從末 L韓半‘꿇뭄제 *마￡펄에 많은 쿠체 

- 적인 ;건向을 제시해 순것은 사실이닥. 그러나 챙時쩌에 φl 르러 

적 어 도 政治的 , 法的 쩨面에 서 는 폈西抽의 接찌!h f훨係는 r-民族 • 二

털최家論」에 입각한 i펴狼꽃本條約파 체결파 ‘더불어 한국어l 의 원용으l 

한계점에 이르렀다 할 것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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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 本웹에서 j페註部分이 차지 하는 此童이 상당히 고게 멸 것 이 

註 2) 

다. 그것 은 本誠의 論理展L. ~요l 명 확성을 기 하기 위해 서 本

論의 전7H 에 있어 必要한 輩I쳐도 不피fx한 것 이 아닌 경 우 

에는 뼈l註部分을 버-用하었기 때뭄이다. 이 점윤 0] t:1 굶ifi| 

하71 바라는 바이마. 또한 차댐著者의 見解의 박用時 핏又 

의 경우에 딱라서는 鼠著者외 見j웰에 充贊을 기하기 첩해 

源文 그대로 引用한 경우도 있읍을 마리 밝혀 둔다. 

筆홉는 東西狼 南北韓둥의 用語를 

韓댈j둥의 表現을 使用하었는 바 , 

적어도 法的무로는 찌디前히 하냐의 

훈훈誠的 o 후 IL/ 하고 독일 , 
그것은 後者가 分뼈l펀j 도 

댈l 家임 을 보마 명 획-하게 

나타내 주기 때둠이다· ‘ 이 뭄제에 관해서는 둬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註 3) 中핍이 엄격한 의마에서는 分制固의 범주에 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本質的￡로 마음의 두가지 理배에 훌 lisl 한t:-• • 

우선 韓댈j ，독일，월남둥의 分따i뀔i 과 lt~滅해서 自 83 中헬과 中

폈의 形 Jïx J.웰程이 相異하다는 J원과 보다 本質的무로는 將介石

政써單으I 上|않 以前의 매만의 法的地位 눈제인 것이다. 다 

만 이 냄題는 本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더 以上

부언하지 않기 로 한다 • 이 운제 에 관해 서는 參照、 : G C, l.ry, 
Le staat 5lWidiq~딩 des 많"Qi:혈 di v i S es , Pnri s , 1967, PP. 

22-51. T. P. :tvlorello, The international 1ega1status of 

Formqsa, The Hague, 1966, PP 94 er ss. 

-67-
, 



••. -• J 

덤~ 4) 韓댐의 경우도 6 .. 25 事짧쓸 거졌다는 J면에서는 l휩南과 마 

잔가지로 「內뿜캘」이라 할지도·모르겠￡나 패 l꿀1 .9-) 分핸ij- 이 

되는 時쩌은 어느정도 相異하다 하겠다 o A펠南의 격 F 法fiJ

안 分홉fr B훈펴윤 1 954 年의 r 처l 네 바 」 協定 째짧R훈킨 데 만해 서 

穩댈l의 경우는 1947 年 헛愈꽉l司뚫월장닐I tk:.짧 以後 1948 

年 38 藍線 以南파 以:Jt에 씁己 政權이 수립되는 째이며 

1 ç’ 53 午- 역 休뺑넓짧요 굉前JlA想 ( sta tus quo a n:te ) 에 

로피 환원 또는 그의 혐確’認行寫에 불과하다 할 것 이 다 • 

ii;li5j 社육 文化 웬濟둥의 分野어l 서으 x流團係、는 持히 東西‘왜i資料 

깥훈 衛二卷 참죠 

註 6) Willy Brandt , Friede끄s Po .l i tik 1끄 Europa , Frankrourt 

1968 , ppo 147 • 148 

註 7 ) 이에 관한 「브란트」의 연설의 T요부높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앞에 놓에 λ oAl J 1 二- 훨:1幾따〔治의 찮i!題는 J.X73 이 핀녕fE외 

난관을 극복하고 굉族으l 車-性을 어떻게 維持해 내가느냐 

하는데 있다。 X핍 i행시·랍들은 그들의 뜸-맘나 그들의 E셀j't파 

不幸을 가진 H센史에 의히l 서만 결 부 되어 j 。Ykl J l=.- 젓이 아니다. 

。2-1 ~ T τ: 모두 3:R필i 얀쓸 칩￡로 하고 있냐 • .!f-그2-1 꺼 1:- 약걱도 

쑤 2-1 들 안어l 그랴 ’ 고 !æ\洲안어1 À-l 의 平때라는 갖ld둡]的안 찮R 싫Ei와 

합任쓸 가지고 있다. 행뼈聯커i핏〈和 l필j 파 행짧찮主폈꺼]흩l 이 수 

립 펀지 20 년 동안 우리 는 狼웰j풍族의 앞무로의 分잖 生바쓸 

막이-야 하며 그러 으로 規制된 폈存 ( Nebene1nander) 을 거 

쳐 相互#制칸에 배우는- 共存 (Mi te 1nande r ) 에 이르도록 試

圖 히여 야 한다. 많3!k政府는 … 東狼으l 內 f~j 에게 政l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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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元에서 條約上 合;행되는 . IlIJj力을 초래할 차벌없는 펴測의 

l쐐倫을 제의 한다。 폈j핍에 대 한 따꼈政}땀의 댈l 際法的 承認은 

考I훨될수 없다. 비록 X퍼遍안에 두개의 댈j家가 存걷E하고 있 

지만 그 두 l촉l 家는 相互聞에 外댈j 이 아니고 그뜰 相互聞의 

l줬係는 다만 섣쩨한 性質의 것 이l 불과하다 • 西썼政府는 1ë 

{王者의 政핸과 연결하여 폈X핍에 대해서도 武力의 行使 또는 

威촬을 相互I해에 포기하는 것에 대한 抱束的‘긴 따定을 처l 결 

할 용의가 있읍도 효좋뜸하는 바이다 g 

註 8) r 할슈타인 」 없비에 판해서는 깝허 쫓照、 a 

R. Papini & G. Cortese, w. ruprure des relations 

diplamatiques et ses consequences, Pnris, 1972, pp. 

47-72. 

註 9) I < 꾀抽 i쉽j 의 많係正텀化 빚 平욕설q젊係樹~1JIh定 20 個댐티 

(1970.5.21) > 
「브란트」행j짧腦커i갖J~~[촉j 첼相운 70.5.21 r 갓셀」육談 聞슐號 

짧 演訓플 通해 피üæ퍼 f벼의 I펄係正常化 및 平득펜홉덩랬4펴iEi껴定의 

값';1; ~핀을 우l 해 - 마음과 같은 20 個 l처님쓸 찮뚫하였다. 

Q) 避法上 3벌짧l띔jJ퍼의 웰-↑生5형훌댐로 l띠 l화 l싫係 ë]j{훨괄 우| 한 

페定絲結. 

쟁 同 Iß)定은 }X]j iI法府퍼 겨k짧、이 必喪 。

@fi피抽 t청係는 ^*똘 j셀당u , 均術 , 友好的 갖」i存 , 無差別 原則 및 

i필l 댔法的 -般쳐돼:{~에 立j때j해 야 합을- 효뜸 • 

@ J.J.. Jj 武 JJ 行{파 꾀따棄宜뜸 , 폐，' l 土않金 , i펀j 塊織 훌훔童 n 

않폐{배운 -75으l 활n생~ 流治權에 |최係되 는 事J쳐애 있 어 서 

狼立과 면 主t生 뿔조흩 • 

땅) 행. 西狼다j 어 느 한댄도 다 은 {펀괄 위 한 x涉쓸 힐 수 

-69-



없고 또 이둡 代表할 수도 없음. 
.‘, .;-

ι) J.XJj 어 느 한便도 썼i짧領土內에 서 의 필t춤을 再짧해서는 

안됨을 宜뜸. 

굉 lXJj 어 느 한便도 諸필갚象의 -f-和的 仙調률 PJj뽑할 피[能 

性이 - 있는 뼈何한 폐商도 해서는 안됨. 

G잊 J}/..Jj 軍b떠純小를 위한 努力호持으l 意뀔、論調 . 

@ ~피狼閒 의 l값定은 狼遊흩j民 이 2 1'X.大戰 結뽕로 分斯된 댈j 

土에셔 車-찮族이 라는 4훈처i한 짜地률 lli 뚫J원무로 해 야됨 • 

띠) 伯林 및 X벌핵i해題는 령등 ‘ 英 .iL‘ · 蘇의 4품써i權킥，Ij와 義鎔에 

빠t.m뾰되 어서는 안됨 • 

(때 伯林파 抽適에 開한 4~固흩값定의 흉훌童은 !!JJ 論 伯樣

西ð:R t랩 l펌題도 尊.童 .

넓) 청 • 西狼 i펴뼈{玉 J풍의 不使을 덜기 위 해 jiliJ떼이 立法-七의 

、 給~↓ 除去努力 ， ZZ方의 主權行使는 텀 급펴土內에만 j려限된 

다는 原則에 合意。

@총 ~方 相互聞의 1iK行XJ훨을 더 욱 줬:껴!커l 

移動의 퇴田률 위해 努力.

하는 錯置 및 

(뚫 家값分散￡로부터 짧生한 誼 l댐짧의 j렐決에 努力할 것 • 

@ 接찌냈地의 住民들은 그곳에서 일어냐는 -냄題들을 이웃사람 

￡로서 1쩔決해 야 함. 

@ J}/..方 交通 , 電信 , ↑품해x폈 , 科字敎育 , 文化 , 피土융 l펌題 , r 스 

포츠 」 等의 諸分野어l 있어 서 相互꾀삶을 - 위 한 協흡j쉴 5핵化 , 

앵) J;X.Jj의 現存 합易 l값定 및 合;한결혹 J혜늘 혈뀔훌할것 • 

@) ~方 I짧擬級 숲權代表가 이끄는 常設代表部들 추뎌효 피j삐U 

首都에 값흩콸할 것 • 

때 펴i狼間에 合意될 協定의 꿇擬위에서 l휠際j憐稱에 있어서 의 

東 • 西狼 代表들외 육談資格을 親l定하71 위 한 좌、要 한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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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參천할만한 필히 著홉는 다음의. 

합. 

판해서 

-산 2 
꿇§걱돈 

I뽑題에 註 1 이。l 

geteilten DeutschlWlds; Re oht slege des Die Scheuner, G. 

Le Catyj G. Das Bonner Grundgesetz; 

divises st-atut jur.idique des Erat 

Mango ldt-Klein, 

o i t . p. 77 에서 Verf. op G, Caty , Bd 6.S.338 , G.E. B. 註 1 1 ) 
• 

탐콰녕 l 用 • 

8 l可時宜뜸前又과 베르린 때大 l훨 1945 年의 근거로는 二L註 12 ) 
/ 

’ 
。 lπL
λ^ -t 고

 
2 號블 τ::r.: 1 

!?t::T 布告X4 太 l훨 1 管젤꽂員용 月의 

장 「꿇高紙治權의 

明示的S

1R 한 4 大댈j 에 효뜸前文은 베프린 그런터| 

아니다」라고 。-L 
-

것
 

가지는 合{휴향b果블 j도_01 OJ 
ï t..-' 。I-~

「 τ; 

t:t:• L 
-L~ 「狼뀔」 2 號도 第 1布告令있ξL며 ;로 효뜸하고 

것 이마. c I .2::-_ 
λÁ\二用듭흠둡 핸用하고 

X띨옳윌릅홉E획은 

f ~없핵 l펀1 J 이 라는 

--견해 소멸되었마는 1 945 年반대로 이와 

Kelsen, 
까! 

the accordin!양 to Germany of The legal Status 

Declaration of B er.훌ín， ‘ . ~~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Xv.T. 

Das . Bonner grundgesetz, . P. 32 註 1 3) Mangoldr~'IQe화1， 
. 

때문에 主짧性 

-.. 
‘ 

갓 · 폈 

二L으
 τ
 

표
 

G.Caty 는 車-J~J深이라는 註 14) 써 컨더f 

f찮 

끽子*fi 」!꾀빼는 

합{王과 

金j퍼필의 딱라서 없으며 수
 

되
 표 

法的2둡씌딘은 
i 

궁극적 대한 

있다 e 

ð.없i렁統一이l 

쿠하고 

。「직도 4 太흩l 이 U~ • 蘇
끼~Ij 둡 - 留센하고 ’ 점에 있다는 

ì 4'일 1 1 월 

cit.pp~ 100-112 op. G.Ca tγ • 

녀 
」1947 

1 95 (ill) , 1 948 • 1 2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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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田률 둔가지 다음의 

理田는 

主張을 

第-의 

않았다는 

것이마. 

消滅되지 |日韓固이 

論랬따로 

닙:l ., 7) 

1910 年의 

依한 것‘이기 해뭄에 無체이며 딱라서 

自1*도 無쩌라는 立揚이마. 이와 

二L하는 二L

鐵日合佛條約은 캉옳制에 

훌한 韓터合션f行짧 그에 

8 月r .1910 年

체결된 

第 2 條는 

대일본제국간에 

1965 年의 韓 日꿇本綠約 

이전에 대 한제국과 

협 정 이 이 OJ 분효임을 

國聯해서 

모 二LIJJ 
^ 22 日

규정하고 확인한다」라고 촉"J및 t:: 
τ: 

‘ 있다. 

‘F 

인
 

有혔하다고 韓日合佛條約이 

復活現狀에 

1910 년의 달리 

|日함댈I 의 

때 l日韓固은 

主張과 -우|의 
....L 
기-훨&明할 값해 存縮原則을 

1910 年에 

정하도라도 

있다. 

縣放파 主뚫로 復活댔다는 

「에티요피아 J , r 체크」 

있는 것 이다. 

1945 -時消滅되었무냐 가 

것이 ↑4휠체能力의 다시 뎌붙어 年

二次7ζ戰後으l 復活現狀은 이러한 다. 

， ~ 

수 贊c例플 불 「요스트리아 j 에서 

관해서는 ~/ 參照@ 

G.Caty.op.C1t. , pp.l05 er ss. 

具#的二L

이 어l 

使用되지 

-般形式

公式名햄， ,0.] ;X方의 

조약의 않았￡며 

*홈폐훌효務를 

뻐당& -般的이고 

法的인 끝S로 

.::</나치게 

同홈明에서 

減렬이 記戰되지 

되어있지 않 o 며 

보기에는 

理由로 主要한 

各者의 

二L註 18)

않았고 

인 峰文形式무로 

내용이 

t . 다
 

로
 

1
이
 

의
，
 

1 

것
 

-漫

께
〈
 

앓
빼
 

‘

는
 
務

한
 
라
 
事

­

처
。
 이
 

엔
 

규
 
的

。
T

/ 

메 모랜 덤 • 1950. 註 19)
(/ 

個別的

간수 

決定되 는 

明示的意思表示이 

熱示的承認、 o 로 

의해 의사에 담田로운 承認E되 의 承훌휩行篇는 註2이 

承홉정意思의 

行篇가 

원 칙석￡로 

性足한 

- 72-

경우 

이는 

特定한 

또한 行첩이며 

째뭄에 기 



‘ 

’ 

‘s 

1 

필 수 있는 경 우에 도 明示的안 ，N. :對意思의 表示에 依해 그 

可能性윤 排除되는 것 이다. 

이러한 見解는 몇몇 反對的인 少歡見1랩에도 不抱하고 확림된 

‘ l촉l 際法폈則인 , 것 o 로 간주된다 • 이 셰 이 에 판해 代表的인 

• 、 主張 두가지만을 引用하기로 한다. 

UPolitical recognition of a f‘oreign state or 

gövernment is prim학rily a matter of intention. Such 

recognition may be express or implied, -but to bring 

- about recognition by implication the act must be an 

-illlequivocal one and of such character a s élear1y t。

‘indicate that recognition was intended or is inescapable, 
as f'or exampl e, by the eχchange of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the negotiation of a treaty, etc. H 

-G. H. Hackworth, Legal adviser, Department of State, 
reemorandum, Dec. 13, 1940. 

11 ••• As often happens, the doctrine of imp1ied-

recpgnition :has been more conspicuous in the writin긴s of 

author‘s than in the ~ctice ‘。f stat딩s~ I n the lit er‘ξtture 

。f internutionn1 law it has often appeared under the 

more -innocuous name of modes of - recognition. It i s t r-ue 

that recognition may be 깐ran ted in a mnnner o-ther th깐끄 

an express 따ld fQrmal declaration to that effect. In 

this sense 1-18 arejustified in refe :ç-ring to various 

modes of‘ recognition. But it is permissible to speak 

。f modes of recognition only 80 long as W8 keep in mind 

the fact that we are entitled to treat a pεtrticular‘ 

act as amounting to recognition only when there is n。

doubt a 8 to the intention to r ecognize. Otherwise, 
-73-



and this'is what happ ens with perplexi ng regularity, we 

run the dnnger of introducing the vagaries of 쉰np.lied 

recognition through the b ackdoor of‘ modes qf recognition. 

Recögnition is primarily and essentially , a . matter of 
intention. Intention c낀mnot be replaced by questionabl녕 

inferences from conduct. Such inferences pnrticu1arly 

inappropriate when the geri'eral attitude of the State in 

‘ question points to its continued determination to deny 
recognition.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pp. 370-371, 405-406. 

註 2 1 ) 이러한 댐太 i펠의 狼週統-에 대 한 풍극적인 權-체는 1954 

年의 파리 條約 1955 年으l 없 ( 東狼 ) • 蘇條섣l과 1972 年의 

댐大댈j r 베르린」 宜뜸 에서 各쉽 明示的~-E ~ 유보된 바있 

다. 

註 22) 뼈j 註 ( 1‘8) 과 ( 19) 參 照、

:삼 23) Quincy Wright, SOôG thoughts about recognition, .Arner ico.n 

J 'ourna1 of Int ernatìo.n깐~ l I.aw. 19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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